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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樞·經水에 對한 昭究

金志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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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Kyoung Su(經水)

of the Young Chu(靈樞)

A study on the Kyoung Su(經水) of the Young Chu(靈樞), one of the classic book of 

oriental medicine, was carried out analytically for the right comments. 

The Kyoung Su(經水) is in chapter 12, volumn 3 of the Young Chu(靈樞).

This chapter mainly describes the relation of the 12 Meridian(十二經服) and the 12 

Kyoung Su(十二經水) that the rivers were located in China at that time, so it is named 

’Kyoung Su’(經水).

Summerizing the contents of the Kyoung Su(經水) in reference to the contents of 

successive generation note, 

the contents were as follow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I is that there is the standard value of five 
viscera and six bowelsCn:‘藏六府), Meridian(經版) and Qi-Hyul (쩌血), so a doctor has to do 

the therap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鐵찢治續) according to it.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II is that the 12 Meridian(十=經版) is connected 

to the internal five viscera and six bowels(五藏六府) and corresponds to the external 12 
Kyoung Su( t·二經水), and each the 12 Kyoung Su(十二經水) has the difference of 

Yin-Yang(陰陽),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ill is that the therap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鍵찢治據) has the pr,φer numerical value according to each the 12 Meridian(十

二經版), and if we violate it, that will cause harmful effect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N is the meaning of stnadard value and that this 

stnadard value is not absolute, so it has to be properly changed considering the age, 

height, weight, and strength of patient. 

|. 總 論 陰陽刺꼈之度」에 있고, 『鍵찢大成』 「手足陰陽

經版刺論」에 일부가 있다. 

r짧樞 • 經水』편은 권3제 12에 있고, 『太素』

에는 권5 「 「二水」에, 『甲ζ』에는 권1제7 「十

二經水」에, W;!!fi、經』에는 권9 「經絡類 • 「二經水

본편은 주로 인체의 「=經服이 당시 중국 

地t의 「二經水에 합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 

고 있으므로 篇名을 ‘經水’라고 하였다 

본편을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면 4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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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은 藏府, 經服, 血氣에 標準數順가 있어, 鍵꼈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에 相合해야 한 

다는 것이고, 2장은 2절로 나누어지고, 1절은 

十二經服이 안으로는 五藏六府에 이어지고 밖 

으로는 十=經水에 相合한다는 것이고, 2절은 

十=經水에 陰陽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고, 3장 

은 十二經뼈 각각에 합당한 鐵찢度數와, 誤治

하였을 때의 副作用에 대한 것이고, 4장은 보 

편적인 기준의 意義와 상황에 맞게 치료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본편은 十二經水와 十二經服을 比較 • 結合

하여 A體와 담然界의 現象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 

거하여 被꼈治據에 있어 가장 적합한 刺鍵깊 

이와 留鐵시간의 일정한 標準을 제시하였다. 

또한 鍵찢治廳를 시행하는데 있어 환자의 年

觀, 身長, HE훨, 彈弱 동을 살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편이다‘ 

그러나 본편은 뜻이 심오하고 古文으로 글l 

〈表.l> 校動에 引用한 文敵 및 略稱

변호 書 名

7C至7C己gp古林胡~刊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種德堂刊本

3 明練갑書林周日校重刊本 
4 黃帝內經靈 明萬鷹=十九年醫統正服驚書本

靈樞·經水에 對한 쩌究 

이 생략되어 본래의 趣冒를 이해하기 어려우 

므로 이에 내용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各家 註釋을 比較하여 正

確한 意味를 理解하도록 하였다. 

||. 돼究方法 및 資料

本篇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把握하고 쉽게 

理解하기 위하여 內容에 따라 4章 2節로 原文

을 나누고, 각각 章節의 이륨을 붙였고, 原文

과 註釋에 戀l!f:를 하였으며, 校動 • 字句解 • 較

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頂으로 연구하 

였다. 

가. 原文의 底本은 r黃帝內經靈樞』 聚珍做

宋版印本I)으로 하였다. 

나. 戀묘는 傳來의 戀、l!f:方式을 原則으로 하 

였으며, 現代化하도록 노력하였다. 

다. 校빼에 인용한 書덤은 〈表.1>과 같다. 

略 隔

胡本
熊本

周本

統本
5 樞校注語譯 明金陸尙意齊刊本半葉十行↑r=十字 金陸本
6 引用本 明刻本半葉十四行行二十四字 明本

7 明趙府居敬堂궤本{專좁主批校上海i짧휴樓影印道藏本 藏本

8 日本舊妙本北g中醫없究院藏 日妙本
9 日本田中淸左衛門本 日刻本
10 黃以周『內經鐵刺』光짧甲申校刻本 黃校本
11 宋鎬祐一1¥- ;&正醫畵局刊行 黃帝內經靈樞 林校

12 黃帝內經太素 太素
13 鐵찢甲ζ經 甲 z:.

13 鐵꼈大成 大成
14 靈樞注證發微 馬註本

15 類經 類經
16 靈樞集註 張註本

17 靈樞戀解 黃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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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較註書 댐 및 略稱

번호 註釋家 時代

楊上善 F홉 

2 王永 E용 

3 馬b떻 明

4 9흉介좁 明

5 張志聽 淸

6 黃j[;細 淸

7 ftllfj[;簡 1808 
8 띠東省中醫學院 1958 
9 南京中醫學院 1986 

라. 字句解는 原文의 뭇에 合當하다고 인정 

되는 音과 넓||을 選擇하였다‘ 

마. 較註는 <表,2>의 註釋들을 比較하여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인정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은 뼈註로 처리하 

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充寶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校勳의 考察에서 校TI: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養된 

뭇까지 理解되도록 數m하여 解釋하였다. 

아. 본 論文에 사용한 符號는 較註에 ‘[ ]’, 

字句解에 ‘( )’, 校願에 ‘ )’, 引用文敵에 ‘F J ’, 

論文 및 篇名에 ‘r 」’로 表示하였으며, 뼈註는 

‘1), 2), 3),’-----’의 →連짧號로 표거하였다. 

川. 昭究內容

1. 藏府, 經服, 血氣의 標準數備

에 따른 治法

【원문] 

윷帝問f-1야伯1) 티經服十二二휴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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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略 稱

黃帝內經太素 楊

黃帝內經靈樞 王

靈樞住證發微 ,馬

類經 景 ffi 
靈樞集註 張

靈樞戀解 黃

靈樞識 ft 波
黃帝內經靈樞白話解 白話解

靈樞經譯釋 譯 釋

융手+二;經7)((1) 하고 ,퍼 Yi,I (2) 手죠 

藏승府랴 夫十二經¥황는 其有大‘l、深i홍 

廣~i흥~。l 용不 F꾀 하고 죠藏f;府ξ高下 

4、大와 .울웠ξ多 :Y도 껴t不等。l 어 놓 ~fl 

X홍奈4한며 夫經끼}〈황2) 는 쫓7]<..tilfr.'1;하고 

죠藏총는 승F험흥L킹t~~(3)쩌짧ξ3) 하고 

낫;府#는 受했i7i1行츠하며 쫓쫓Li퍼揚 (4) 

ξ하고 經~春는 쫓Ja.rtri흉 (S)~;야에놓 

옹쩌ι~ }'앙는 흉何요 JM~;深i총과 R.~;쳐초 

흥*를 Of1흉뼈乎잇 가 

t호1~ 。1 答티흉짧라 問견Jλ! 얘 ££흡 

하야 不OfJ홍 (6) 。1 요 J\I!.줄廣하야 不륙r훌 

{?) 。l JI:.ξ調싹라 표夫λ은 !£. f-4).k뻐 

i;댐 스융(8)ξPi 하나 」££츠훔와 Jtξ 

廣샌.는 非λ力츠所S)J홍훌 i7i1쭉 

-ii!,냐 쏠夫λRξ土6) (9) 논 Jt쩌4호比 

하나 外7) 륙fJ홍윷해짧 (10) 쩌符츠8)요 其

£맹 륙r解용1 i7i1쩌ξ9) 라 其10)藏;ζ堅服

{11) 와 꺼놓i;大4、와 쨌칙;多 '.Y'와 ~흐-k 

短과 .mz.츠f홉i월과 氣‘츠多 少와 十二經ξ

11) 多 Ja.ji、흉와 典其'.lt'k多흉와 典其뿜 

多펴I흥ll2) 와 典共뿜少.mz.흥L어l 합갱i大13) 

췄(12) 나 共治S-:.1.織;04) 하야 용융업共經 

흉에 固 (13)其常有융乎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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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校動】

1) 黃帝問子l技伯; 『甲ζ』 권1제7(以下同)에 

는 ‘黃帝問’으로 되어 있다. 

2) 其有大小深漢廣俠遠近 …… 相應奈何夫
經水者; 『甲Z』에는 없다. 

3) 藏之; 『太素』 권5 r十二水」(以下同)에는 

‘藏’으로 되어 있다. 

4) 生子天地之間; 『太素』와 『甲Z』 林 r序」

에는 ‘生天地之問’으로 되어 었다. 

5) 非A力之所度量而至也; 『太素』 • 『馬註

本』 • 『類經』 • 『張註本』에는 

能度量而至也’로 되어 있다, 

6) 八R之土; 『甲ζ』 林 r序」에는 ‘八R之

顆’로 되어 있다. 

7) 外可度量切備; 『表刻本』에는 ‘外生可度

量切備’으로 되어 있다 

8) 得之; r太素』에는 ‘得也’로 되어 있다. 

9) 答日善歲 ------ 其死可解副而視之; 『 ft!

ζ』에는 ‘對日’로 되어 있다. 

10) 其藏之堅麻; 『甲ζ』에는 ‘藏之堅麻’로 되 

어 있다. 

11) 十二經之多血少氣; 『甲ζ』에는 ‘十二經

中多血少氣’로 되어 있다. 

12) 皆多血氣; 『甲ζ』에는 ‘皆多氣血’로 되어 

있다. 

13) 皆有大數: 『甲ζ』에는 ‘皆有定數’로 되어 

있다, 

14) 其治以鐵)t: 『甲ζ』과 『張註本』에는 ‘其

治以械꼈’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十二經水; 淸水 • 1뿜水 • 海水 • 湖水 • 밟 

水·禮水·推水·漂水·江水·河水·濟

水 • 障水의 열두 개의 물길을 말한다. 

(2) 屬; 連續, 이을촉 

(3) 神氣塊뼈(신기혼백); 

@] ;jl!jl: 廣義로는 人體生命活動의 總稱이 

靈樞·經水에 對한 맑究 

고, 俠義로는 思考, 意識活動을 말한다. 

『靈樞 • 本폐l』편에 ‘兩精相博 謂之1때’이라 

고하였다. 

@ 塊觸; 精神意識 활동의 일부분. 『靈

樞 • 本神』면에 ‘隨패1往來者 謂之塊 #精

而出入者 謂之塊’이라고 하였다. 

(4) 揚; 發也, 필양 

(5) 營; 周꽤, 운영 할영 

(6) 度: 付也, 헤아릴탁 

(7) 量; 度也, 헤아릴량 

(8) 六合; 上下 • 前後 • 左右의 여섯 방위 

(9) 1\R之土; 보통의 성인. 月波 • 白話解에 

“r骨度篇」을 살펴보건데, 사람의 신장은 

실제로 7R5-t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 

를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다. 혹 7R이라 

고 하거나 혹 S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략적인 것을 말한 것이다.”2)라고 하였 

다. 

(1이 切備(절순); ‘切’은 按壓하는 것을 말하 

고, ‘備’은 어떤 부위를 따라서 만져보는 

것을 말한다. 
(11) 脫; 小몇, 易斷, 연할취 

(12) 大數; 일정한 표준값3) 

(13) 固; 本然詞, 진실로고 

【較註】

[1] 受顆而行之 受氣而揚之

楊·馬·景몸·張·譯釋은 “뿜는 五顆을 받 

아 關熟시켜 小陽으로 전해주니 小陽은 담아 

두는 곳이 되고, 小陽은 大陽으로 전해주니 大

陽은 전해주는 길이 되고, 大陽은 廣陽으로 전 

1) 王泳; f黃帝內經靈樞』, 聚珍做宋版印本, 中華
書局

2) .月波; 今據本經骨度篇컨대 A長其實七R五
τr 而끊言其{협라 或i七R커나 或굽八R은 
짧其大鷹耳라 O白話解; 就是指人體而言이라 

;\,R은 是1z指人體的長앓라 

3) .白話解: 一定的標準 O譯釋; 一般的標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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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니 廣陽은 전하여 때보내는 것이 되고, 핍 

의 아래에서 샤을 구별하여 j않ID!:의 뼈로 내보 

내나 勝麻은 前陰으로 전해주어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 되고, 맨은 中精의 官으로 木精 3 

合이 있고 저장하여 내보내지 않으니 아것이 

곧 六府가 水웠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이마. 五

府는 三뿜와 氣를 공유하므로 六府가 氣를 받 

음에 있어 三흙가 氣를 운행시키는 근원이 되 

므로 ‘場(布揚)’이라고 하였다.”4)라고 하였다. 

4) .陽; 업受五뤘하야 成熟하고 傳入小陽하니 小
陽은 lli'i受也요 小關은 傳入大陽하니 大陽은 

傳導ill요 大陽은 {떻入廣陽하니 廣騙은 傳出
也요 몹下別싹하야 出體麻之뼈하니 陣陰下
생也요 !l!l1풍中精야니 有木精르合하고 藏而
不寫하니 此명n府受없行之者也라 五府는 與
르흙로 共氣 故로 六府受氣에 三흙 行之짧 
源 故로 터揚也라 。馬; 六府者는 受五顆而
行化之하고 又受觀所化精微之氣 而揚之於藏
府者也라 。景앉; 六府者는 所以쭉水題하야 
化其精微之氣 而布揚於內外者也라 。張· 六
府는 主行水題之精氣라 O譯釋; 六뼈는 受納
水짧하야 經消化吸收水題精氣하야 輸送布散
子全身이라 

5) .楊· *현氣는 從rp;벚j)(( 띔 n하야 ft\上뚫之後하 

니 所謂쭉氣하야 泌*홈ro하고 짧律被하야 化
i$~精微하고 注之Mill中하야 化而寫Jfn하고 
lft十二服中하야 以奉生身 故로 生身之貴는 
無過Jfn ill 故로 營氣는 獨行於十二經하야 導
營身 故로 日營氣라 營氣行經은 如露者也요 
經中Jiil者는 如뚫中水ill 故로 十二經受血하 
야 各營ill라 rn풍f감; 經服은 獨江河也요 血
은 햄水也니 江河는 受水而經營於天下하고 
經服은 受Jfn而運行於周身。l라 。張; 經服은 
受榮Jfl!以榮行。l라 。白話解; 經版은 是運行
Jfll滅以營養쏘身的通路라 O譯釋; 經服은 受
쩌血滅하야 營運子周身이라 

6) O楊; 人之AR之身은 生則觀其皮肉하야 切備
色麻이요 死則解其身部하야 視其藏府니 不
同天地 故로 可知也라 夫人票氣受形에 없有 
七種不同하야 以鐵:lt調養에 固有常쫓니 不
可同乎天地無度量ill라 。馬· 天地는 難以度
f즙이냐 A身은 尤可홈lj視라 藏之堅뼈와 府之
大小와 짧之多少와 祝之長短과 血l之淸潤과 

「二經之氣JfJL多少에 皆有大數하니 其治以鍵
)t에 f짧深多줬는 宜其짧뱃-t-二經水相合也라 

。景닮; i\R之土는 有形可據니 其生也엔 可

度꿇其外며 其死也엔 nmJ視其內 故로 如藏
之堅뼈 則見於本藏篇이요 府之大小와 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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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受血而營之

楊 • 景않 • 꿇 • 白話解 • 譯釋은 “뿔氣는 며 

뿜를 따라 업口어l 합쳐져 上훨의 뒤로 나오나 

이른바 氣를 받아 簡뼈을 泌하고 律被을 짧하 

여 律滅精微를 化生하고 뼈版 중에 注하여 변 

화하여 血이 되고 十二經服 중으로 흘러 인체를 

奉養하므로 살아있는 몸에 血보다 귀한 것이 없 

다는 것이므로 營氣는 흘로 「=經을 운행하여 

多少 則見於平人總數篇이요 II*之長短 則見
於lffi:度篇이요 血之淸獨 則見於根結篇이요 
十二經血氣多少各有大數 則見於血氣形志等

篇이니 l比其鐵:it에 f행深多豪 故로 各有所宜
가 如下文也라 .張; 有形之皮肉觸骨은 外可
度量切備이며 內可解해而視라 其於藏之堅眼
와 府之大小와 짧之多少와 服之長短과 血之
淸潤과 氣之多少와 十二經之多血少氣와 多
氣少血과 血氣皆多와 血氣皆少는 皆有大數
니 大數者는 없本藏篇之五藏堅뼈와 陽몹篇 
府之大小와 *용뤘篇觀之多少와 IDJt度篇服之長
短과 九鐵篇之多血少氣와 多氣少lfil이나 皆
有數推之라 其治以鐵文하야 調其精氣에 固
其常有合子數者는 업P下文之六分五分十呼 七
呼로 以至於二呼一呼라 此手足陰陽。l 皆有
合늑F數也라 。白파解· f써從人長八R춰形的짧 

體來說 則有皮有肉하니 他的深짧廣俠은 在

體表上可以jjj-定的R度去測置하고 ffl手指
去切按하야 0몹fcH졸不同部位探模而計算出來 
요 死T엔 tEf그體t也可以通過解~J來詳細觀 

察이라 至子在生理功能方面엔 五鷹器質的健
램與虛弱과 六服形態的或大或小와 每→魔R府

受納營養物質的或多或少와 每條經JW的或長
或短과 血被的或淸或潤과 氣分的活動力量或
多행少와 以及十二經服中有的是多血少氣와 
有的是少血多氣와 有的是血氣皆多와 有的是

JfJ!氣皆少等等은 都有-定的標準이라 如發生
病變時에 用深殘不同的針法커나 或大小不同
的효住하야 來進行治驚에 各盡其宜하악 以
調和經氣的虛實이라 至늑F針~的f흉深多흉에 
那是完全可以쭈u十二河流짧深遠近等f좁況配合 
起來的이라 。譯釋; 人的身體는 皮肉없在니 
可從外部計算測量하고 用手指切按而獲得各
部的情況이요 死7以後可以週過解헤來觀察 
內在的情況이라 A體五魔的堅脫와 六빠的大 

小와 納뤘的多少와 IJli道的長短과 血被的淸
備과 氣的多少와 以及 「二經是多Jfil少氣와 

少血多氣와 氣血皆多와 還是氣JfJl.皆少等情t兄
은 都有--般的標準이라 運用針刺:lt찢治病은 
調節各經的經氣니 ill都有 4定規律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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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篇 Ill 小陽

大
組쫓g lR.5-t 2-t半

陽뿜 上同 上同

건E 
總몇g 5τt 8分分之少半

陽뽑 上同 上同

長
絡쫓g 2R6τf 3文2R

陽몹 上同 3文3R

容量 總쫓% 
3斗5升 觀2斗4升

짧2斗 水1斗5升 水6升3合合之大半

신체를 引導, 運營하므로 營氣라고 한다. 營氣가 

經版을 운행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經服

중에 血은 도랑의 불과 같으므로 十二經版이 血

을 받아 각각 營養하는 것이다.”히라고 하였다, 

[3] 八R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備而得之

其死 可解헤而視之 其藏之堅脫 府之大小 觀之

多少 服之長短 血之淸爛 氣之多少 十二經之多

血少氣 與其少血多氣 與其皆多血氣 與其皆少

血氣 皆有大數 其治以織x: 各調其經氣 固其常

有合乎

楊·馬·景톰·張·白話解·譯釋은“형체가 

있는 皮肉, fjjj뀔’은 밖으로 度量하는 것과 진맥 

하고 만져보는 것을 할 수 있고 안으로 해부 

하여 볼 수 있다. 五藏의 견고함과 취약함과 

六府의 크고 작음과 水觀의 많고 적음과 服의 

길고 짧음과 血의 맑고 탁함과 氣의 많고 적 

음과 十二經의 多血少氣와 多氣少血과 多血多

氣와 少血少氣는 모두 일정한 표준값이 있으 

니 이 표준값은 곧 「本藏篇」의 五藏의 견고함 

과 취약함과 r陽몹篇」의 府의 크고 작음과 r 

平A絡顆篇」의 水뤘의 많고 적음과 「服度篇j

의 服의 길고 짧음과 「九鍵篇」의 多血少氣와 

多氣少血아니 모두 數로 推算한 것이 있다. 鐵

x:로써 치료하여 精氣를 조절함에 있어 진실 

로 항상 數에 합치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즉 

아래의 6分, 5分, 10呼, 7呼와 2呼, 1呼니 이것 

靈樞·經水에 對한 빠究 

cf) 細觀; r平A總顆」篇, 陽몹; r陽뿜」篇 

.멜 陽 廣陽 全體

4-t 8-t 

t同 上同

l"t"t之少半 2-t"t之大半

上同 上同

2文lR 2R8"t 5文8R4-t

t同 上同

戰1斗 水7升半
顆9升3合 9斗2升1合合

8分 之大半

이 手足陰陽經이 모두 數에 합치되는 것이 있 

는 것이다.”6)라고 하였다. 

【考察】

‘外可度量切領’에 있어, 『훌刻本』에는 ‘外生

可度量切備’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其死可解돼而視之’와 對句가 되는 문장이니 

『훌刻本』의 ‘生’字가 있는 것이 뒤 문장의 ‘死’

字와 대비되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다. 

‘藏之堅服’는 『靈樞 • 本藏』에 그 내용이 있 

고 요약하면 表3과 같다, 

‘服之長短’은 『靈樞 • 服度』에 그 내용이 있 

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經 1l 走 行 길 。l

手之六陽 從手至頭 각 5R × 6=3文 

手之六陰
從手至뼈 각 3R5-t × 6=2文1

中 R 

足之六陽
從足上至

각 8R × 6=4文8R
頭

足之六陰
從足至뼈 각 6,R.5-f × 6=3文9

中 R 

짧 R辰 從足至 B
각 7,R5'f × 2= 1文5

R. 
督服·任1l 각 4,R5'f × 2 = 9,R 

總 合 16:'t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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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之大小 뤘之多少’는 『靈樞 · 陽몹』와 『靈樞 • 平A組뤘』어l 그 내용이 있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 R띠 

i}f;色小땐者· 白色小理者

잦 .””B能傷易傷以憂 少歐 不病탬喝 

*J:J. 햄 者

大 多tlX 善病 輝
憂不能傷 易傷子!J~

P候뼈평氣 

無샘@함J:?!i 
巨탑反 f햄 P섭 n候 
者

I바 
뼈l1Jf1i''' 柳rm善忘離Dfl
以言

上氣됩息섰 

關lff!J、短짧者 合l없張齊者 

下 藏外 易傷子寒 易恐以 居賣追뼈 善齊
三rJ 下痛

탤용 
f짧셈f;동j현 好局背}훔者-

藏강守L되 不病았 t氣 

)!ft!; 
샘허함Vi~小以째者· 팀;휩演者 

善}패1엠빠I熱디! f강病消觀易傷 

it";IJ:i[ 
샘섭셈Hi!i下不짧j연 背f뽑l항者 

fU 利 했 傷

f扁 fl;((
f짧lffitf一方者- 齊偏멍ll:?!i 

操持不 . 無q: 司t!L f넓痛也 

〈갖 5> 

책명 

素f.~ IfiJ.氣形志篇

靈樞 )L城論

靈樞 五흙·五|않篇 

띠ζ經 陰~=--1·五A形性血氣不同論

띠ζ經 m派篇

太-- 任!Pl篇
太* j;il形志所宜힘 

cf) 多;口 少:l

1·二.經의 氣rfn.多少에 대한 諸文歡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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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牌 뽑 

좁色小理者 黃色小理者 黑色小理者

藏安無齊下之病 藏安難傷於%也 藏安難傷

;물뿜 追II댐則룹隔 苦漢멍}而痛 不能
善病體痛不可

以他{대 易傷以
中且齊下痛 族行

!JB 

廣反散者 獨層者 高耳者

上支훨 켈l齊↑m fo1 li背贊痛 不可
息寶

ll'Y51季쩔而痛 
以佈{대 

合齊j틴散者 層下織者 耳後때者 

遍몹 齊下空 齊下 下加手大陽 則藏 R찢 IJL 痛不可以 
空則易受% 팝受!JB {5e{fp f송孤뻐 

齊好경ff 層堅者 耳堅者

藏安難傷 藏安難傷 不病體背痛

齊骨弱者 層大而不堅者 耳藏不堅者-

善病消觀易傷 善病消題易傷 苦病消觀易傷

簡R흥好相得者 層上下好者-
耳好前居牙車
者-

齊骨偏塵;한 層偏畢者 耳偏高者

齊下痛也 善#뼈善帳也 건fffl찢m痛也 

요약하면 아래 〈表 5>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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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쉴譯】 

黃帝께서 l밟떠에게 물으시기를, 十二經服은 

밖으로 十二經水와 상합하고 안으로 五藏六府

에 이어지고, 十=經水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 

와 길이가 각각 다르고 五藏六府의 위치의 높 

낮음과 크기와 水觀을 받아들이는 용적도 또 

한 다른데 어떻게 相應하며, 經水는 물을 운행 

시키고, 五藏은 j뼈氣정M없을 모아서 간직하고, 

六府는 水顆을 받아들여 운행시키고 氣를 받 

아서 전신으로 散布하고, 經服은 血을 받아 運

營하는데 어떻게 相合하여 치료합니까? 刺鐵

의 깊이와 뜸의 밤數를 틀을 수 있겠습니까? 

技{白이 대답하기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 

늘은 지극히 높아 헤아릴 수 없고 땅은 지극히 

넓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天地사이에서 살아가니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8.R정도의 보 

통사람은 肉身이 있으니 밖으로 살아서는 눌러 

보고 어루만져 알 수 있고, 그 죽어서는 解돼 

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그 藏府의 堅脫大小와 

水뤘의 용량과 !派의 길고 짧음과 血의 맑고 탁 

함과 氣의 많고 적음과 「二經의 氣血多少에 

모두 標準數f휩가 있으니 그 織꼈로써 치료하여 

각각 그 經氣를 조절할 때에도 참으로 일정하 

게 그것과 相合하는 數順가 있습니다. 

2. 十二經水

1) 十二經水에 相合하는 經版과 藏府

[原文]

옳帝 티~Ill!ξ어1 快 (1) 手조F냐 不解

手,i하나 願쭈 (2) 閒츠하노이다 

l냥伯。1 答티1) JI:.는 λξ所i-:A쫓 (3)7'.. 

뻐쩌應!찢陽-11!.2} 나 不효r不察3) 이 라 足太

7) 素問l따究集成刊行委員會; 素f떠따f究集成, p.131 

靈樞·經水에 對한 昭究

l뽕은 外융手淸7κ4) 하고 pq屬手R총!b'l r7TJ 

i힌水i효.펼이요 jξ少陽은 外슴-Ti명 (4)7~ 

하고 pq屬手廳。1 요 足|몇明응 外융手海 

¥5) 하고 ~..l홉 ;f" )ti' 6) 요 足太l용은 外융 

手湖(5)¥하고 ~屬주8후요 jξ少l쌓은 外

合手ik(6}¥하고 ~,1-T 혐。l 요 jξ없l쌓 

은 外장手爛7) (7)7~하고 ~屬手/It。1 랴 

훈太l흉은 外융手?佳(8)¥하고 R-1-T•l、

陽 itfi7~f효 ili.훨。l 요 춘少陽은 外융手漂 

(9)¥하고 R屬予三옳요 훈l몇明은 外융 

手江¥(1이 하고 內屬手大陽。l 요 춘太l쌓 

은 外융手꽉7]<.(11) 하고 pq屬手뼈요 춘 

少I앞은 外응予짧(12)7]<.하고 內JI予,s이 

요 춘’‘;;초는 外웅予憶 (13)7]<.하고 찌~ 

手·~@.8) 라 

I校勳]

1) 黃帝日金聞之 ------ 技伯答日; r Efl z.』어l 
는 없다. 

2) 此人之所以參天地而應陰陽也; 『甲Z』에 

는 ‘此人之參天地而應陰陽’으로 되어 있 

다. 

3) 不可不察; 『甲Z』에는 ‘不可不審察之也’

로 되어 있다. 

4) 情水· 본편을 인용한 『素問 • 離合쉴% 

論』 王永註에는 ‘價水’로 되어 있고, 『太

素 · 營衛氣行』에는 ‘않水’로 되어 있다. 

5) 海水; 『甲ζ』에는 ‘海’로 되어 있다, 

6) 內屬子뽑; 『甲ζ』에는 ‘內屬늑F賢’으로 되 

어 있다 

7) 潤水; 『太素』에는 ‘팬水’로 되어 있다. 

I字句解l

(1) 快; 稱心, 쾌할쾌 

(2) 후; 盡也, 다할줄 

(3) 參; 千與, 관여할참 

(4) 慣; 물이름위 

(5) 湖; 물이름호 

(6) &.: 물이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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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꽤; 물이름숭 

(8) 바’ 불이름회 

(9) 傑; 물이름탑 

(10) 江水; 양자강(楊子江). 長江 혹은 大江

이라고도함 

(11) 河水; 황하(黃河) 

(12) 濟. 물이름제 

(13) 핸; 물이름장 

【i較ill

(4] 꼬太陽 外合T해水 |셔屬Tl않)j)\; 띠通水 

섰]~뜸 

楊은 “消水는 觀都 內黃縣에서 發iJJ;j、해서 남 

쪽으로 消폈縣을 경유하여 東北쪽으로 흘러 

M에 들어 간다 ”8)라고 하였고, 

댄는 “단'i 今與地圖』를 살펴보니 淸水에 대 

한 기록이 없다. 黃河가 堆水에 합해지는 곳 

을 팎河라고 하고, 지금 바河縣이 있으니 아 

마도 이것이 淸水인 것 같다.”9)라고 하였고, 

;T\ffi은 “이 아래는 經|派을 經水에 配屬한 

것이니 대개 그 形象에 근거하여 血氣의 ?옳흉 

를 辦別하고자 한 것이다. 足太陽經은 안으로 

!않%에 屬하니 아 經l派은 多血少氣하므로 밖 

으로 消水와 채合한다. 살펴보건대 淸水는 곧 

大써i河 • 小해河니 『與:f:!B[원J;t、」에 말하기를, 大

폐때는 곧 濟水의 옛 물길이니 흉州府의 東北

쪽으로부터 흘러 長댐縣 둥으로 나오고 利flt

동의 경계를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가고, 小해 

河는 ---名 뺏水이니 濟南府의 If]突없에서 發

源하여 章.fi:를 거쳐 漂河의 물을 받고 新城을 

경유하여 바다에 들어간다 r맑ξ〔」편에 濟水와 

漂水에 띄워 河에 도달한다고 말한 것이 틀림 

없이 이 河이다. 지금 모두 山東省 濟南府에 

8) .陽‘ 해水는 Ill췄Rfi'll써하縣하야 i힘經淵~R縣하 
야 채Ut流入河也라 

9) •. 띤; 投긴f今짧J1ll뻐컨대 해水는 펴籍無之라 
}권河illlfw원를 퍼之헤j可요 今有싸·fi可縣하니 疑
是if!f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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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l이라고 하였고, 

폈은 “펴水는 黃河가 洗水와 합해지는 곳이 

니 물길이 나뉘어 땀河가 된다. 뼈는 天에 속 

하여 氣를 주관하고 %%은 l$波의 府이고 氣

化를 받아 내보내니, 六府는 모두 獨하나 勝%

의 水는 홀로 맑음(淸)으로 足太陽은 밖으로 

淸水에 합하고 안으로 牌%에 屬하여 水道를 

通한다. 내가 살펴보건대 f홍)j)\;은 水府이니 l$ 

%&을 받아 저장하는 것을 주관하고 律被은 츠 

;댈가 기운을 내는 것을 따라서 JULI쇠을 i짧養하 

고, 三集 F兪는 委陽으로 나와 太陽의 正經에 

합쳐져 들어가 將%에 絡하고 三魚를 約束하 

니 中않에서 생기는 댄波은 곧 中集의 氣를 

따라서 나오고 勝)j)\; 이 간직한 律波은 곧 下魚

의 氣를 따라서 나와 I협表를 운행하여 )Jll肉을 

溫養하고 皮庸를 充實허 하므로 「示從容論」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少氣한 것은 水道가 운 

행되지 못하여 形氣가 消盡되었기 때문이다’라 

고 하니 ‘通水道’라고 말한 것은 水道가 위로 

天에 통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단지 아래로 

내보내는 소변만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11)”라 

10) .景닮. 此下‘는 以經服配經水니 蓋欲因其象以
辦m氣之盛哀·fil라 足太陽經은 內屬牌ID't하니 

是經은 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淸水라 휩컨대 
해水는 팀ri大小淸河니 與J1ll圖志에 日大淸河

는 rn1濟水之故道니 핀 ’E’Hlf1W:~t流하야 11\ 
長淸等縣하고 由쭈lj律等界로 入海요 小淸河
는 ←→名뺏水니 g평發濟i혐府엄얀突폈하야 經$!:

Ji하야 受양~!可之水하고 由新城入海라 禹룹 
에 日浮於濟짧達於Y可者가 必此河也라 今없 

屬山東省濟南府라 

11) .張; 淸水는 乃黃河合堆處니 分流烏淸河라 뼈 
屬天而主氣하고 勝%寫탤被之府며 受氣化而
出하니 六府皆爾 而將)})\;之水獨淸 故로 足太
陽外合子淸水하고 內屬於牌跳而通水道f픔이 
라 ’l효按컨대 勝)})\;은 寫水府니 主受藏밟波하 
고 i'J!:R첫은 隨三흙出氣하야 以溫!VL肉하고 三
魚下兪는 出於委陽하야 井太陽之正하야 入
絡勝%하고 約下흙하니 是며뚫所生之律%잦은 
없隨中;뿔之氣而버하고 R종ID't所藏之많被은 @O 

隨下뚫之氣而出하야 運行rfl훨表하야 以溫!VL
쩌充皮!齊 故로 示從容論에 日任然少氣者는 
是水道不行하야 形氣消索也라하니 Eli며水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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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고, 

H波는 “지금 「水經』을 살펴보건대 淸水는 

없고 王뼈이 r離合혈:JB論」을 注釋한데 있어 

本節을 인용한 곳에 i옐水라고 되어 있다.”12)고 

하였고, 

白話解는 “살펴보건대 本節에서 기술한 열 

두 가지 강은 모두 당시 지도상에 있었던 큰 

하천이니 名稱, 面積, 流域과 상호간의 거리 

풍은 현대 지리상의 위치와 완전히 서로 일치 

하지는 않으나 주로 역대 oJ 래로 물길이 자주 

바뀐 까닭이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들은 이 장 

의 열두 가지 강의 位置, 發源과 流域 동에 대 

하여 따로 주석을 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本

節의 중요 精神여 지역적 분포가 다른 열두 

가지 강의 물길이 쉬지 않고 두루 돌아 다시 

시작하는 정황을 벌어 人體 十二經의 血氣運

行。l 河流가 發源과 流域과 維橫交又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血氣違行에 있어 出入離合 둥의 

情況이 나타나고, 야는 하나의 價環이 끊이지 

않는 整體이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認識에 바탕을 두었으연, 여기에 있는 열두 물 

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十=經服에 배합하는 

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자세한 해 

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13)라고 하였다. 

者는 謂水道之上通子天여요 非獨下出之팽便 

떠라 

12) .체波; 今考水經컨대 無淸水요 王뼈注離合쉴 

!JB論어) 引本節ff-않水라 

13) .白話解: 按컨대 本節所述十二條河流는 都是
在當i냄版圖上所有的大Jll 이니 其다1的名稱面 

積流域과 和相互間的距離等等은 與現代地理
位置#不完全相同하니 主要也是歷代以來로 
河道的團經改變所致라 因此로 我們對本節十
二河流的位置와 發總與流域等等은 亦不몫作 
注釋이라 好在本節的主要精神이 是{흡分;{ff:{E 
不同區域따j十二河流가 川流不息하고 周而復
始的漸況하야 來比輸人體十二經的血氣運行
이 等r是河流一樣的有훌發源流域總橫交又 
하야 出入離合等情況一樣하고 是-個備環不
息的整體라 基手這一認識이여든 在這.1I!.對十
二河流是;E樣具體地配合十二;經服的問題는 

ill就無須予關釋了라 

靈樞·經水에 對한 빠究 

[5] 足少陽 外合子情水 fl屬子願

楊은 “價水는 關西 首陽縣 鳥鼠同六山으로 

부터 發源하여 東北쪽으로 華陰에 이르러 黃

河에 들어가니 터1 개의 都을 지나고 1870里를 

흘러 獲州를 적신다.”l이라고 하였고, 

馬는 “볍水는 i뽑HI 1뿜原縣 鳥鼠山에서 發源

하여 同까| 偶翊縣얘 이르러 黃河로 들어간다 

.”15)라고 하였고, 

景톰은 “足少陽經은 안으로 擔에 屬하냐 보 

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i뽑*와 相合한다. 

T慶地圖志』를 살펴보면 j업水는 關西용g ?업源縣 

gs南의 鳥鼠山으로부터 發源하여 同싸|에 이르러 

黃河로 들어간다. 지금은 모두 隊西省에 붙어 있 

고, 慣源縣은 臨挑府에 園하고 同州는 西安府에 

屬한다”16)라고 하였고, 

張은 “慣水는 確州로부터 나와 짧水, 때水, 

據水, ill水, i펀水에 합하나 慣水는 흘로 밟으니 

모든 陽이 모두 獨하나 願은 中精의 府로 흘로 

맑은 것을 받으므로 足少陽은 밖으로 消水에 

합하고 안으로 擔에 屬한다.”17)라고 하였고, 

月波는 “張景톰·注의 뜻은 적당하지 않고 張

志總。l f뽑水가 홀로 맑다고 이른 것은 옛날의 

설명과 합치하지 않는다‘ 消水를 體에 합한 잣 

에 반드시 별도의 근거가 있을 것이나 지금은 

고찰해 볼 수 없다. 아래 節의 여러 강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18’라고 하였다. 

14) .楊; 뿜水는 出嘴西首陽縣鳥鼠同?치山하야 東

北휠華陰入河하니 過짧四하고 行--千八百七
十里하야 鍵fH漫也라 

15) .馬; 慣水는 原出於i뽑!‘Ml뽑原縣鳥鼠山하야 ￥ 

同州薦翊縣入河라 
16) .景톰; 足少陽經은 內屬於願하니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뽑水라 按地志켠대 V법水는 出階
西那i엽源縣西南鳥鼠山하야 쫓同州하야 入河
라 今없藏陳西省하고 1몹源은 屬臨얘Hff하고 

同1M는 屬西安府라 

17) .張. j뿜水는 出子짧까‘l하야 合짧빼앓ill‘맨水 ii'if 
f몹水獨淸하니 품陽皆獨 jffjllf!寫中精之府니 
獨受其淸 故로 足少陽은 外合於慣水하고 內

屬於fill이라 

18) .月波. 張景/Ir注意未允當이요 ~ltt'뽕:£\/뿜水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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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足陽明 外合f海水 內屬子뽑 

楊은 “海는 R따아니 그 물이 넓고 넓어 바라 

보면 어 렴풋하여 끝나는 곳을 알 수 없으므로 

海라고 한다 海는 곧 四海니 足陽明IW이 血氣

가 가장 많아 四海에 비교된 것이니 모든 물 

의 우두머라이다.”라고 하였고, 

馬는 “海水는 天地四方에 모든 海水는 서로 

通하고 땅야 그 가운데 있으니 헤아렬 수 없이 

크다. 또 四海익 밖에 모두 다시 海가 있으니 

동쪽은 얹꺼海이고 남쪽은 嚴海이고 서쪽은 줌海 

이고 북쪽은 懶海니 지금 海의 北이 陰이 된다 

고 한 것은 懶海를 말함이다.”19)고 하였고, 

f캄E돔은 “足陽明經은 안으로 몹 에 屬하냐 보 

통 多氣多血하고 五廳六뻐의 海가 되므로 밖 

으로 海水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바다는 땅의 

밖을 싸고 땅은 바다 가운데 있고 海水는 두 

루 흐르니 설제로는 하나일 따름이나 지금 때 

海라고 말하는 것은 束·西·南·北으로 나누 

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을 勳海라 하고 

남쪽을 i張海라 하며 서쪽을 i탑海라 하고 북쪽 

을 i빼海라 한다.”20)고 하였고, 

振은 “海水는 땅 밖에 아득히 넓고 땅은 #fj 

익 가운데 있으니 ~明이 rp土에 위치하여 萬

物이 모여드는 곳이 되고 또 水뤘의 海가 되 

므로 足陽明은 밖으로 海水어l 합하고 안으로 

엽에 屬한다.”211라고 하였다. 

해은 與'~說乖훗라 以댐合號에 必有딩I)所據 
나 今不可得而考也라 下節諸水도 亦多不피 

解者라 

19) .딴; 海水는 天地四方皆海水相通 매I地在其中 
하니 蓋無幾ill라 又四海之外에 皆復有海하 
나 짜더뼈悔요 南터}꿇海요 西El뽑海요 北티 

j왜海니 今日海jtJ똥陰은 乃輪海ill라 

20) .꿨힘· 足陽l꺼經은 內l짧於업하니 常多氣多血
하고 댔五藏六샤f之海 故로 外合於海水라 按
컨대 海包치띠外하며 J:tll在海띠하고 海水쩌流 
하니 質--而已나 今닐四海者는 以東西南北
而分닙-之ill라 i없로 까〔터빼海요 南터i뚫海요 

U당日좁海요 北터i협\/iij라 

21) .폈; 海水는 江l'f於J1H之外i짜Jt!l!i한海之띠이 니 

|陽f”1탬다1 t하야 않萬物之所歸하고 又烏水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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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足太陰 外合f湖水 內屬子!때 

楊은 “빼는 마땅히 摩이니 慮Wt:水는 代캄5 

짧城縣으로부터 發源하여 동쪽으로 흘러 아홉 

개의 都을 지나니 1340里를 흐르고 井j‘|

된다. 다른 해석에 말하기를, 빼는 마땅혀 油

니 해水는 뺑陽都으로부터 發源하여 東南쪽으 

로 흘랴 바다에 들어가냐 7f:!J里를 흐른다‘ 이 

두 물길 모두 합함이 된다."22)라고 하였고, 

馬는 ’‘湖水는 i펴底, 影澤, 震澤의 종류이나 

모두 빼水가 있다. 지금에 말한 湖水 以北은 

陰中의 陰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평澤인 것 

같다.”정}라고 하였고, 

景톰은 “足太陰經은 안으로 牌에 屬하니 보 

통 多氣少血하고,r九鐵論」에세는 多血少氣라 하 

였으므로 밖으로 湖水에 합환다. 빼는 곧 五때 

니 효Z龜·洞處·集湖·太뼈I]· 짧빼를 말한 것이 

다. 五빼는 모두 東南쪽에 있다.”%)라고 하였고, 

張은 “湖水는 五때가 있으니 곧 洞底, 효2澤, 

震澤의 종류이다, 牌는 中央에 위치하여 사방 

으로 灌i짧하므로 足太陰은 밖으로 湖水에 합 

하고 안으로 JJ잃에 屬한다”않)라고 하였고, 

月波는 “湖水는 五빼와는 각기 다르나 『水

經』 注釋에, 湖水는 挑林塞의 흉父띠어l서 發源

하고, 또 五때는 長뺑빼, 太꽤, 射黃뼈, 上때, 

/힘빼를 말한다 ”26)라고 하였다. 

之海 故로 足陽!껴은 外승於海水 『rrF셔園於휩 

라 
22) .楊; 빼는 當f똥慮니 處Vi::水는 出fi;:.都영집城縣하 

야 束流過觸九하니 行千三百四十里하고 寫

#州川이라 一解에 i>i혜當寫해니 油水는 出
빽陽縣하야 東南入海하니 行七百죠十里라 

此二水도 亦찜寫삼也랴 

23) .馬; 湖水는 凡~혜底효?澤震澤之類니 皆有湖水

라 今日빼以北옳陰中之陰은 疑是효%휠也라 

24) .景옮; 足太陰經은 內屬於牌하니 常多氣少血
하고 九鐵論에 i>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湖水
라 뼈는 잉ll五빼니 S업효2龜~혜底짧빼太湖짧1뺏 

ill라 五湖는 皆在東南이라 
25) .張 湖水는 有Ji.湖니 영UifliJI훨'fl'},澤震澤之類라 

B맹{立中央而灌j없於四했 故로 足太陰은 外合

於湖水 ITTJ內屬於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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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足少陰 外合子밟水 內屬子뽑 

楊은 “밟水는 't/;l,南都 定陸縣 高陸山에서 發

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洗水에 들어가니 네 

개의 都을 지나고 1340里를 흐른다.”'27)라고 하 

였고, 

馬는 “밟水는 南陽 흉陽縣 天息山에서 發源、

하여 東北쪽으로 河南 梁縣에 이르고 東南쪽 

으로 覆城, 顆川, 없南을 지나 't/;l,陽 慶信縣에 

이르러 堆水에 들어간다.쟁)”라고 하였고, 

景몸은 “足少陰經은 안으로 뽑에 屬하니 보 

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t/;l,水에 合한다. 살 

펴보건대 밟水는 밟州의 天息山에서 發源하여 

西平縣 • 上蔡縣 • @陽縣 동을 경유하여 推水

에 들어가니 지금의 河南省 't/;l,寧府에 屬한다 

.”%)고 하였고, 

張은 “밟水는 河南 天息山에서 發源하니 河

南은 天地의 가운데 위치한다. 天이 地上에 위 

치하여 보이는 것은 182).1;度가 강하고, 地下도 

또한 그러하니 北極은 地上 36度로 나오고 南

極이 地下로 들어가는 것도 또한 36度이고 團 ' 
山은 바로 天의 中極에 해당하니 天氣는 땅의 

밖을 감싸고 또 가운데로 땅속을 관통하므로 

‘天息’이라고 한다, 뽑은 天--의 水를 주관하여 

生氣의 근원이 되고 위로 숨구멍에 상용하여 

呼吸을 주재하므로 足少陰은 밖으로 't/;l,水에 

합하고 안으로 l뽑에 園한다.”떼)라고 하였다. 

26) .月波; 湖水與五湖各異니 水經注에 湖水出挑
林塞之용父山이요 又五湖謂長樓湖太빼射黃 

湖上湖Y휩湖라 
Tl) .楊; &水는 出&l'혐없定陸縣高陸山하야 東南

流入堆하니 過웹四하고 行一千르百四十里也 

라 
28) e.u~: &水는 싸出i염써쟁l없縣;R息山하야 W:~t. 

至河南梁縣하고 東南經흉흉城顆川밟南하야 至
'di.陽憂信縣入洗라 

29) .景옮; 足少陰經은 內屬於뽑하니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따水라 按컨대 &水는 源出밟州 
天息山하야 由西平上蔡밟陽等縣으로 入堆하 

니 今屬河南省@寧府라 
30) .張; 밟水는 發源於河南天息山하니 河南은 居

天地之中이라 夫天居地上見者는 一百八十二

靈樞·經水에 對한 빠究 

[ 9] 足願陰 外合子潤水 內屬子!ff

楊은 “팬水는 武都 짧家山에서 發源하여 동 

쪽으로 흘러 楊子江에 들어간다.”31)라고 하였고, 

馬는 “潤水는 지금 @@南府 爛池縣에 있다 

.”32)라고 하였고, 

景톰은 “足願陰經은 안으로 府에 屬하니 보 

통 多血少氣하므로 밖으로 1짧水에 合한다. 살펴 

보건대 1隨水는 곧 潤水니, 新安縣 東北 白石山

에서 發源하여 懶池 • 新安의 사이를 경유하여 

洛水에 들어가며 洛水는 黃河에 들어간다. 지금 

의 河南省 河南府에 屬한다.”잃)라고 하였고, 

張은 “潤水는 춤州의 臨뼈에서 發源하여 서 

쪽으로 港水에 합하니 天下의 물은 모두 동쪽으 

로 사라지나 潤水는 동쪽으로부터 오므로 足願
陰으로 東方의 8꾸木에 웅한다.”%)라고 하였다, 

[1이 手太陽 外合子堆水 內屬子小陽 而水道

出1동 

楊은 “堆水는 南陽部 平武縣 炯拍Lll에서 發

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니 네 개 

의 郵을 지나고 3240里를 흐른다.”잃)고 하였고, 

馬는 “堆水는 南陽 해챔山으로부터 發源하 

度半彈이며 地下亦然이요 北極은 出地上三
f六度요 南極入地下도 亦三十六度 而團은 

正當天之中極이니 蓋天氣는 包於地之外하고 
又從中而通貴於地여 故로 名天息이라 뽑主 
天一之水 而寫生氣之原이며 上應於候하야 
以司呼吸 故로 足少陰外合於밟水 而內屬於
뽑이라 

31) .楊: i며水는 出武那짧家山하야 東流入江也라 

32) .馬; 潤水는 在今t!1..南府潤池縣이라 
33) .景톰; 足廠陰經은 內屬於llf하니 常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潤水라 按컨대 湖水는 빼빼水 
니 !bi{出껴f安縣:JR;jt.티 1:i山하야 버~lllil!l엉r't< 

之間으로 入洛 而洛入於河fil라 今屬河南省
河南府라 i個은 音免이라 

34) .張. 潤水는 出於춤州之臨뼈而西入於堆하니 
天下之水가 皆從東去하나 1뼈水는 自東而來
故로 應足廠陰東方之llf木이라 

35) .楊; 堆水는 出南陽那平武縣炯拍山하야 東南
流入海하니 過那四하고 行르千二百四十里 

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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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徐州와 揚州의 경계를 감아돌아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라고 하였고, 

f갇 lli은 “手太陽經은 안으로 小陽에 屬하니 

보통 多血少氣하므로 밖으로 推水에 合한다. 

살펴보건대 洗水는 댐州의 #IM펌山에서 發源하 

여 徐fM와 揚州의 경계를 감아돌아 東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니 지금의 河南省 南陽府에 속 

하고 댐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37)고 하였고, 

帳은 “堆水는 海水로부터 rtti때에 틀어가니 

小}없이 맙의 水波을 받아 담아들여 R홍빠으로 

泌別淸獨함으로 手太陽은 밖으로 堆水에 합하 

고 안으로 小陽에 屬한다.”$)라고 하였고, 

까波는 “Im~은 水道를 統L過하고 小陽은 몹의 

水波을 받아들여 勝빠으로 泌別淸獨하므로 이 

두 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이다.”39)라고 하였고 

븐l詩解는 “ ‘퍼水遊품’은 全身을 述行하는 

水波의 道路와 相퍼하는 것을 말한다. 小陽의 

作用은 分別팎獨을 주관하여 없;食物이 변화하 

여 생긴 뺨함}중에 水滅을 將)!W;으로 내보내는 

것이다.”4이라고 하였다. 

[11] 子少陽 外合丁激水 |셔!젊 Tc_:;면 

楊은 “漂水는 平原部에서 發源하여 東北쪽 

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또 河內도 또한 

漂水가 있으니 王屋山에서 發源하여 東南쪽으 

로 흘러 黃河로 들어간다. 이 두 불길 모두 합 

함이 된다 ”41)라고 하였고, 

36) .떠 빠水는 原出南陽찌itl휩山하야 탬鏡徐揚之 

까l하야 짜入於海라 
37) .윗돼; 手太陽經은 內屬小陽하니 常多血少氣

故로 外合於핸水라 按컨대 lffi水는 出居州
쩨땐山하야 鏡徐揚之界하야 東入於海하니 
今屬河南省南~융府하고 改名탱縣이라 

38) .帳; 핸水는 !~!海水而入於n~i四하니 小陽이 
受盛뭔之水被 而濟泌於勝j뾰 故로 手太陽外
合丁·바水하고 內園於小陽이라 

39) .까빠. R었)])\';i며水였효 而小陽受盛핍之水被 而濟
泌子勝)])\'; t앉로 二府特룹及之라 

4이 •s~t解; 通水道딸은 與全身i훨行水被的道路 
相때이라 小陽00的作댐은 효--分別淸獨하야 
能將~ft物所化的總件l냐l的水*%歸手勝)])\';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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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는 “漂水는 옛날에는 漂水가 黃河를 받아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갔으므로 r禹흉」편에 漂

水에 배를 띄워 黃河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漢시대 이후로 黃河가 점점 남쪽으 

로 이동하여 漂水도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42) 

라고 하였고, 

景돕은 “手少陽經은 안으로 三魚에 屬하니 

보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漂水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漂水는 章Ji 長白山에서 發源하여 

小淸河로 들어가 바다로 돌아가니 지금의 山

東省 濟南府이다껴3)라고 하였고, 

張은 “燦水와 濟水는 西北쪽의 큰 불길로 

燦水는 濟水와 합하여 흉꾀|, 據州로 들어가니 

少陽이 君主의 재상이 되어 陰陽이 서로 합하 

므로 手少陽은 짧水에 합하고 안으로 三훨에 

團한다.”얘)라고 하였다. 

[12] 手陽明 外合子江水 內屬子大陽

楊은 “楊子江은 짧 w~山짧 升選縣에서 發源

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아홉 
개의 郞을 지나고 7660및를 흐른다.”45)라고 하 

였고, 

띤는 “楊子江은 西짧의 服山에서 發源하여 

吳땅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길이는 萬

뿔이고 하늘이 참으로 중국의 南北을 나눈 것 

이다.”얘)라고 하였고, 

41) .楊; 짧水는 出平原뼈하야 夜北流入於海라 

X河內도 亦有짧水하니 出王屋山하야 東南
流入河라 此二水도 뾰得寫合也라 

42) .馬; 짧水는 古밟受l可而東入海 故로 禹頁에 
浮짧하야 可以入河라하나 自漢以後에 ?可漸
南徒而밟亦不復存이라 

43) .景톰· 手少陽經은 內屬三魚하니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짧水라 按’컨대 짧水는 源出章
fr:長白山하고 人小淸河하야 짧海하니 今屬
山東省濟南府라 

44) .張; m濟는 乃西北之大水며 짧合濟而入於쪼 

f앓諸州하니 少陽이 f풍君j:之相하야 陰陽相
合 故로 手少陽合子많水 而內屬於三뿔라 

45) .楊· 江水는 出젊~li\LIJ那升遭縣하야 東南流入

海하니 過郞九하고 行七千六百六十里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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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ffr은 “手陽明經은 안으로 大陽에 屬하니 

보통 多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楊子江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楊子江은 西園의 빠山에서 發源하 

니 지금의 四川省 成都府 皮州에 속한다. 그 

길이가 萬里이며 吳 땅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 

가니 이 강이 중국의 南北을 나누는 것이다 

.”47)하였고, 

張은 “楊子江은 g다屬의 |뼈山으로부터 發源

하여 萬띨를 굽이쳐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 

가니 大陽은 水觀을 傳道하여 濟泌別싼하고 

뺑陽은 열두 번 굽이쳐·서 牌Jbl:으로 慘入하므 

로 手陽明은 밖으로 楊子江에 합하고 안으로 

大陽에 屬한다.”48)라고 하였다. 

[13] 手太陰 外合千河水 內屬늑fH힘 

楊은 “黃河는 밟밟山 東北쪽 모서리에서 發

源하고 다시 價行하여 慮領 子關國에 이르고 

積石山에 도달하여 東北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167~ 의 那을 지나고 9400里를 흐른 

다.”49)라고 하였고, 

馬는 “黃河는 두 發源이 있으니 하나는 찢§ 

領에서 發源하고 하나는 手觸에서 發源、한다. 두 

물길이 합하여 동쪽으로 痛昌海에 이르고 땅속 

을 擔行하여 남쪽 積石으로 나와 中國의 黃河가 

된다. 또 말하기를, 黃河는 昆밟에서 發源하여 

千멍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치며 아홉 번 굽 

이쳐서 바다에 들어가고 千年에 한번 물이 맑아 

46) •• 딴; 江水는 源出西짧之帳山하야 至吳地入海
하니 其長萬뿔요 天固所以限南北也라 

47) .景톰; 手陽明經은 內屬大陽하니 常多血多氣
故로 外合於江水라 按컨대 江은 源出西짧 
之빠山하니 今屬四川省成都府皮州라 其長
,험및요 至싸.lt!l하야 人海하니 此딩ll所以뻐 혐 

北ill라 
48) .張; 江水는 自西屬之姬山發源하야 曲折萬里

而東入於海하니 大陽이 {훨道水顆하야 濟泌
別tr하고 있의陽이 「二折而慘入勝)])\; 故로 
手陽明外合於江水하고 內屬於大陽이라 

49) .楊; 河水는 出昆밟山東北隔하고 便應行하야 
至恩鎭於圖國하고 到積石山하야 東北流入
海하니 過那十六하고 行九千四百里也라 

靈樞·經水에 對한 쩌究 

지면 聖A이 나타나므로 4대강의 으뜸이 된다 

t”%)라고 하였고, 

景톰은 “手太陰經은 안으로 뼈에 園하니 보 

통 多氣少血하고 뼈는 爛8빠의 덮개가 되니 그 

經版이 가장 높고 百빼을 빽會하므로 밖으로 

黃河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黃河는 두개의 發

源이 있으니 하나는 쩔領에서 發源하고 하나 

는 子聞에서 發源한다. 두 물길이 합하여 東으 

로 淸昌海로 흐르고 땅속으로 뺨行하여 남쪽 

積右으로 나와 中國으로 들어온다. 일설에 黃河

는 星宿海에서 發源한다고 하니 이곳은 中國의 

西南쪽에 있으니 바로 四川 馬빼府의 正西쪽 

3α}()여 里와 雲南 麗江府의 西北쪽 1당}()여 里

이다. 여러 물길이 합해져 서쪽에서 동쪽으로 

20일을 흘러 昆밟에 이르고 昆밟의 西南쪽을 

감아돌아 굽이 져서 東北쪽으로 흐르고 또 굽 

이 져서 西北쪽으로 흐르고 또 돌아서 東北쪽 

으로 흘러서 또다시 20여 일을 흐르고 雲中 • 

九原을 지나서 大寧에 이르러 비로소 中國에 

들어오니 4대강의 으뜸이 된다.”51)라고 하였고, 

張은 “黃河는 星宿海에서 發源하니 乾의 위 

치로부터 와서 千里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 

치므로 黃河의 물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 

고, 뼈는 乾金에 속하여 天을 주관하여 水를 

50) .馬: 河水는 河有兩源하니 一出졌없하고 →出
子關이라 合流하야 東至%昌海하고 뺨行地 
며하야 南出積石하야 寫中國河라 X필河出 
昆밟하야 千里---曲하며 九曲入海하고 千年

一淸하연 聖人出鳥 故로 짧四價之宗이라 
51) .景톰; 手太陰經은 內屬於師하니 常多氣少血

하고 師薦藏府之蓋니 其經最高而朝百빼 故
로 外合於河水라 按컨대 河有兩源하니 -[P, 
愁짧하고 一出於l뼈이라 合流하야 來注까lj쉽 

海하고 협行地中하야 南出積石以入中國이라 
←→說에 黃河는 源出星宿海니 在中國西南이 
요 直四川馬湖府之正西三千餘里며 雲南麗江
府之西北一千五百餘里라 合諸流하야 g西而
東行二十日하야 至昆밟하고 鏡昆밟之西南하 
야 折而東北하고 X折而西北하고 又轉而東
北하야 又行二十餘日하고 歷雲中九原하야 
至大寧하야 始入中國하니 是寫四i옐之宗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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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하는 根源이 되므로 手太陰은 밖으로 黃河에 

합하고 안으로 뼈에 屬한다”52)라고 하였다. 

[14] 手少陰 外合子濟水 |져屬f心 

楊은 “濟水는 河東 ↑효縣에서 發源하여 王屋

山에 이르고 東北쪽으로 흘러 黃河에 틀어간 

다.”않)라고 하였고, 

馬는 “濟水는 곧 沈水니 河北 王屋山에서 

發源하여 黃河를 건너서 남쪽으로 흐르므로 또 

濟水라고 한다. 黃河를 끊어서 흐르나 물이 그 

맑음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또한 淸濟라고도 하 

니 濟水는 잠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주 끊어 

져 모습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존귀하게 여겨 

져 4대강의 하나를 차지한다.”딩)라고 하였고, 

景톰은 “주少陰經은 안으로 心에 屬하니 보 

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濟水에 합한다. 살 

펴보건대 江의 根源、이 王屋山 아래에서 처음 

發源하니 流水라 하고 나타났다가 잠행하고 다 

시 나와서 濟水가 된다. 濟水는 黃河를 끊고 

흐르나 그 맘음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또한 ‘淸

濟’라고 하니 흐름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존귀 

하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로 되었다. 지금의 河

南-省、 ↑짧慶府 濟源縣에 속한다.”55)라고 하였고, 

폈은 “濟水는 王屋山에서 發源하여 黃河를 

끊어서 흐르나 물이 그 맑음을 더럽히지 않으 

52) .張; 河源은 發於星宿海하니 自乾位而來하야 
千밴 -rtn 故로 日끊河之水는 天 t來라하고 

聊園乾金而主天하야 寫水之生源 故로 手太
陰外合於河水 而內屬於Hifi라 

53) .楊; 濟水는 出河東'[효縣하야 至王屋山하고 
東北流入於河라 

54) •. 딴; 濟水는 gp싼C水니 폈出河北王屋山하야 

濟河而南 故X日濟라 載河而流하야 水不混
其病 故로 又日淸濟라하니 뺨流屬絡하야 
狀維微而獨혐. 故로 댐四灣之一이라 

55) .景댄; 手少陰經은 內屬於心하니 常少1fiI多氣
故로 外合於濟水라 按컨대 江폈初發王屋山 
下하니 Bi'ft水요 없見i띠ft.하고 復出옳濟라 
濟는 載河而流하나 不混其淸 故로 X日淸濟
니 流雖微而獨尊 故로 居四뿜之一이라 今屬

河南4일It영慶府濟源縣이라 

A 4 m 

므로 淸濟라고 하니 濟水는 잠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주 끊어져 모습이 비록 미미하나 유 

독 존귀하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를 차지한다. 

心은 君主의 官이어서 홀로 존귀하므로 手少

陰은 밖으로 濟水에 합하고 안으로 心에 屬한 

다.”%)라고 하였다. 

[15] 手心主 外合子憶水 內屬子心包

楊은 “障水는 淸障水이니 t黨 油縣 西北쪽 

의 작은 산으로부터 發源하여 동쪽으로 흘러 

獨障에 합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獨障을 살펴 

보건대 潤障은 上黨 長子縣 서쪽 發嗚山에서 

發源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57) 

라고 하였고, 

馬는 “障水는 西山에서 發源하여 磁州와 洛

州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養州 新河鎭으로 들 

어가서 河盧河와 합한 후에 이동하여 黃河로 

들어간다.”않)라고 하였고, 

景톰은 “手願陰經은 안으로 心主에 園하니 

보통 多血少氣하므로 밖으로 憶水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M水는 둘。l 았으니 하나는 J·.짧 

때縣 大!Ill,갑에서 發源하니 淸j뿔이라 하고, 하 

나는 上黨 長子縣 發嗚山에서 發源하니 潤憶

이라고 한다. 모두 黃河로 들어가며 지금은 모 

두 山西省에 붙어 있고, 패縣은 곧 樂平縣으로 

太原府에 속하며 長子縣은 뼈安府에 속한다 

.”59)라고 하였고, 

56) .張· 濟水는 發源於王屋山하야 載河而流하나 

水不훔其淸 故로 名日淸濟니 에쩔流醒純하야 

狀雖微而獨尊 故로 居四價之一이라 心寫君
主之官而獨尊 故로 手少陰外合濟水하고 內

屬子心이라 
57) .楊; 障水는 淸障水也니 出上黨f古縣西北少山

하야 東流合潤障하야 入於海라 解是潤障컨 

대 園憶은 出於上黨長子縣西發嗚山하야 東

流入海也라 
58) .馬. 障水는 源出西山하야 由磁洛;1‘|‘1 而南入寶

州新河鎭하야 與河盧河合하고 其後變徒入於

河라 
59) .景톰; 手願陰經은 內屬心조하니 常多m少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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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은 “障水는 둘이 있으니 하나는 上黨 때 [慣水]

縣 大題各에서 發源하니 淸障이라 하고 하나 

는 上黨 長子縣 題角山에서 發源하니 毒障이 

라 한다. 이 두 障水는 發源은 다르지만 下流

에서 서로 합쳐진다‘ 血은 神氣로 陰 중에 맑 

은 것이니 心이 주관하는 바이고 手願陰 心包

絡과 합해져 經服의 가운데를 운행하니 두 障

水가 흐름을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手心主는 

밖으로 障水에 합하고 안으로 心包에 屬한다 

.”%)라고 하였다. 

I考察】

楊

‘馬

景ffi

張

諸家의 十二經水에 대한 註釋을 요약하면 [湖水]

다음과 같다, 

[淸水]

楊
出鍵都內黃縣하야 南經淸果縣하야 
東北流入河也라 

‘땀 
黃河合堆處를 謂之淸河요 今有淸河

縣하니 疑是淸水也라 
大小淸河니 與地圖志에 日大淸河는 

Mi齊水之故道니 딩훈州府東北流하야 
出長淸等縣하고 由利律等界로 入海

景ffi 요 小淸河는 一名傑水니 源發濟南府
없突良하야 經章Ji:하야 受漂河之水
하고 由新城入海라 ------ 今없屬山東 
省濟南)Ff라 

張 黃河슴堆處니 分流寫淸河라 

ft波 王해注離合員)fB論에 引本節作팬水라 

故로 外合於憶水라 按컨대 憶水有二하니 一
出上黨해縣大龍갑하니 日淸憶이며 一出上黨
長子縣發嗚山하니 日演障이요 皆入於河라 
今i具짧山西省하고 1검縣은 영U樂平縣이니 屬

太原府요 長子縣은 屬觀安府라 

60) .張: 憶水는 有二하니 一出於上黨샘縣大題용 
하니 名寫淸障이요 一出上黨長子縣麗角山하 
니 名寫毒障이라 二障異源 而下流相合이라 

夫血者神氣며 陰中之淸이니 心所主也요 合
願陰包絡而流行於經服之中하니 獨二水之合
流 故로 手心主는 外合於障水하고 內屬於心

包라 

楊

馬

景ffi

9長

f규波 

[海水]

楊

景톰 

靈樞·經水에 對한 쩌究 

出擺西首陽縣鳥鼠同t山하야 東北至
華陰入河하니 過都四하고 行一千A
百七十里하야 鍵州漫也라 

原出於慣州i뽑原縣鳥鼠山하야 至同州
{뽕翊縣入河라 

出擺西컵Br봅源縣西南鳥鼠山하야 至同
州하야 入河라 今없轉陳西省하고 }뽑 
源은 屬臨挑府하고 同州는 屬西安府
라 

出手獲州하야 合펀~l껴~fill띤水이 라 

湖는 當寫摩니 摩P강水는 出代那없城 
縣하야 東流過那九하니 行千三百四

十里하고 馬井州川이라 一解에 필湖 

當寫해니 油水는 出뺑陽那하야 東南
入海하니 行七百五十里라 

湖水는 凡洞健혈澤震澤之類니 皆有

湖水라 今日湖以北寫陰中之陰은 疑

是효Z澤也라 

빼는 郞五‘湖니 謂훌Z龜洞%훌짧湖太湖 
鍵湖也라 五湖는 皆在東南이라 

湖水는 有五湖니 郞洞底影澤震澤之
類라 

1胡水與五湖各異니 水經注에 湖水出
挑林塞之흉父山이요 X五때謂長塊빼 
太湖射黃湖上湖Y험湖라 

東日澈海요 南日懶海요 西日좁海요 
北日懶海니 今日海北寫陰은 乃뼈海 

也라 

海包地外하며 地在海中하고 海水周

流하니 實一而已나 今죠四海者는 以

東西南北而分言之也라 故로 東日빼 
海요 南Bi張海요 西日춤海요 北日懶

海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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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水] [江水]

出 ltr.南都ti:陸縣I둡陸山하야東南流 出獨|恨111都升遭縣하야 東南流入海하 

楊 入推하니 過部四하고 行一千三百 楊 니 過那九하고 行七千六百六十里也
四十里也라 라 

原出南~흉쟁陽縣天息山하야 東北至 ,馬 源出西圍之뼈山하야 至吳地入海라 
馬 河南梁縣하고 東南經龜城顆川#南

하야 至값陽짧信縣入推라 
源出西짧之ii~山하니 今屬四川省成都

景f돔 府a州라 其長萬里며 至吳地하야 入
源삼l'ttr.州天息山하야 由西平上蔡밟 海라 

f륙 lli 陽等縣으로 入推하니 今屬河南省、

앵〔寧府라 張
담西屬之뼈山發源하야 rth折萬里而東

入於海라 
9흉 發源於河南天息山이라 

[河水]
[細水]

出昆밟山東北隔하고 便慣行하야 至

楊
i띤水는 IUJtt那짧家tJ I하야 東流入

江也라 楊
명힘題於圖國하고 到積石山하야 東北

流入海하니 過都十六하고 行九千四

‘馬 在今ltr.南府1땐池縣이 라 百里也라 
if'~水니 源出新安縣東北白石山하야 河有兩源하니 一出짤領하고 一出子

f찾톰- rnr땐1뼈新安之問으로 入洛 而洛入

於河也라 今屬河南省河南府라 ‘馬
關이라 合流하야 東至浦昌海하고 양종 
行地中하야 南出積石하야 寫中國河

j둥 出於좁州之lli힘댐 jJij西入於洗이라 라 
河有兩源、하니 一出쩔領하고 一出於圓

[堆水]
이라 合流하야 東注浦됩海하고 뺨行 
地中하야 南出積石以入中國이라 一說

1±1南陽빼平武縣에Hl'.1 山하야 東南流入 에 黃河는 源出星宿海하니 在中國西

楊 海하니 過都四하고 行三千二띔四十 南이요 直四川馬湖府之正西三千餘里
ID.也라 景lli 며 雲南麗江府之西北←→千五百餘里라 

馬
原出南陽炯댐山하야 圍練徐揚之界하 

야 東入於海라 

合諸流하야 自 iffi而東行二十日하야 至

昆밟하고 廳昆밟之西南하야 折而東北

出庸1·1‘I :ttnl댐山하야 觸徐揚之界하야 하고 又折而西北하고 X轉而東北하야 

))( lli 東入於海하니 今屬뻐I南省、南陽府하고 X行二十餘H하고 歷雲中九原하야 至

Lj!{名庸縣이라 大寧하야 始入中國이라 

張 自海水而入於tit때라 
張 河源은 發於星宿海라 

[傑水]
[濟水]

tH平原都하야 東北流入於海라 又河

楊 內도 亦有漂水하니 出王屋山하야 東
南流入河라 

楊
出河東↑효縣하야 至王屋山하고 東北
流入於河라 

‘馬
lit水니 源出河北王屋山하야 濟河而
南 故又日濟라 

,馬 r~-傑이니 受河而東入海라 江源初發王屋山下하니 日沈水요 많 

f쿄댐 
源U1章1i:長白山하고 入小淸河하야 
歸海하니 今屬山東省濟南府라 

景lli 見而代하고 復出寫濟라 …… 今屬河
南省、懷慶府濟源縣이라 

d흉 
西北之大水니 뽕合濟而入於亮據諸1·1↑ 
라 張 發源於王屋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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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樞·經水에 對한 맑究 

[憶水]

淸障水也니 出上黨油縣西北少山하야 

楊
東流合獨障하야 入於海라 解是潤障

컨대 園障은 出於t黨長子縣西發嗚
山하야 東流入海也라 

源出西山하야 由磁洛j↑| 而南入薰州
l馬 新河鎭하야 與河盧河合하고 其後變

徒入於河라 

障水有二니 一出上黨油縣大題各하니 
日淸憶이요 --出上黨長子縣發嗚山하 

景ffi 니 日獨障이며 皆入於河라 今없鐘山 
西省하고 油縣은 업U樂平縣이니 屬太
原府요 長子縣은 屬뼈安府라 
障水는 有二니 一出於上黨뻐縣大題 

張
감하니 名寫淸障이요 一出上黨長子
縣麗角山하니 名寫毒障이니 二障異
源 而下流相合이라 

『內經』의 著作年代는 현재 확실히 考證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戰國에서 奏

漢 사이 時代의 작품이라고 여긴다61), 그러므 

로 十二經水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戰國

時代地圖를 收錄하였다. 

戰國時代地圖1)

61)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짧究院, 따O 

-
-
?
ι
‘
‘
‘
.
 

十=經水가 十二經服에 相應하는 이유를 

景톰과 張만이 註釋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足太陽 外合千淸水 內屬手體麻’에 있어, 景

몸은 足太陽經이 多血少氣하기 때문이다고 하 

여 十=經服의 氣血多少로 설명하였고 나머지 

經水도 이와 같다. 張은 六府는 모두 潤하나 

勝빠의 水는 흘로 맑음(淸)으로 足太陽經이 맑 

은 淸水에 배합한다고 하였다. 

‘足少陽 外合子慣水 內屬子願’에 있어, 張은 

모든 陽이 獨하나 擔은 中精의 府로 홀로 맑 

은 것을 받으므로 足少陽經이 여러 물길을 받 

으나 맑은 1봅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陽明 外合子海水 內屬子뽑’에 있어, 景

돔은 足陽明經이 多氣多血하고 몹가 五鷹六

뼈의 海가 되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張은 陽

明이 中土에 위치하여 萬物이 모이고 또 水

觀의 海가 되므로 足陽明이 땅을 둘러싸고 

모든 물이 합쳐지는 海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太陰 外合f湖水 內屬子牌’에 있어, 張은 

牌는 中央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灌細하므로 

足太陰이 사방으로 灌械하는 湖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少陰 外合子밟水 內屬子뽑’에 있어, 張은 

뽑이 天一의 水를 주관하여 生氣의 근원이 되 

고 위로 P候에 상웅하여 呼吸을 주재하므로 足

少陰이 發源이 天息인 밟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願陰 外合千짧水 內屬手따’에 있어, 張은 

모든 강이 모두 동쪽으로 흐르나 1짧水는 동쪽 

으로부터 오므로 東方의 따木인 Ji!.~陰에 합 

한다고 하였다. 

‘手太陽 外合子推水 內屬千小股’에 있어, 張

은 小陽이 몹의 水滅을 받아 담아들여 勝跳으 

로 스며드니 手太陽이 海水로 들어갔다가 推

뼈에 틀어가는 推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少陽 外合手濟水 內屬子三魚’에 있어, 張

은 少陽이 君主의 재상이 되어 陰陽이 서로 

합하므로, 手少陽經이 心에 해당하는 濟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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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지는 漂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陽얘 外合子iiiK 內園'f大陽’에 있어, 張

은 大偏은 水없을 {훨道하여 濟泌딩Utt-하고 뺑 

|楊은 열두 번 굽이쳐서 g힘이t으로 慘入하므로 

T陽明經이 萬里를 굽이쳐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江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太陰 外合子河水 內屬늑f뼈’에 있어, 景ffi

은 手太陰經은 안으로 뼈에 屬하니 보통 多氣

少血하고 빼는 廳뼈의 덮개가 되나 그 經!l이 

가장 높고 百JM\을 朝會하므로 四價의 으뜸이고 

가장 건 黃河에 합한다고 하였고, 張은 뼈는 

乾金어l 속하여 天을 주관하여 水를 生하는 根

源이 되므로 手太陰經이 乾의 위차로부터 와서 

千땅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치므로 하늘로부 

터 오는 물이다는 河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少陰 外合r-濟水 內屬f心’에 있어, 張은 

心은 감主의 官이어서 흘로 존귀하므로, 手少陰

經이 장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주 끊어져 모 

습이 비록 미며하나 유독 폰귀하게 여겨져 4대 

강의 하나를 차지하는 濟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心王 外合f폐水 fkl屬f心f닝’에 있어, 파은 

血은 神氣로 陰 중에 밝은 것아니 心이 주관하 

는 바이고 手願陰心包絡과 합해져 經服의 가운 

데를 운행하냐 두 憶水가 흐름을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f心主가 憶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水없헤꿇’에 있어, 꿇 • H波는 ‘濟泌子勝빠’ 

이라고 하여 小IWi이 엽에서 水랬을 받고 이 

水왔이 변화하여 생긴 體뼈중에 닥한 부분을 

大써으로 맑은 水被을 勝跳으로 보내주는 泌

BIJ病獨의 기능으로 보았고, 白話解도 ‘分別淸

獨’이라고 용어에 있어서는 틀리지만 실제척으 

로는 泌別헤i獨을 의미한다. 

[Tl현擇1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에는 그 

럴듯하나 마음속으로 이해되지 않으니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政따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天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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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되어 陰陽의 氣에 相合하니 살피지 않 

으면 안 됩니다. 足太陽은 밖으로 淸水와 相合

하고 안으로 勝Wt에 이어져서 水道를 통하게 

하고, 足少陽은 밖으로 뽑水와 相合하고 안으 

로 願에 이어지고, 足陽明은 밖으로 海水와 相

合하고 안으로 몹에 이어지고, 足太陰은 밖으 

로 湖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牌어} 이 o-j지고, 足

少陰은 밖으로 않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賢에 

이어지고, 足廠陰은 밖으로 爛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府에 이어진다. 手太陽은 밖으로 港水

와 相合하고 안으로 小陽에 이어져서 물을 결 

랴내고 手少陽은 밖으로 傑水와 相合하고 안 

으로 三魚에 이어지고, 手陽明은 밖으로 江水

와 相合하고 안으로 大陽에 이어지고, 手太陰

은 밖으로 河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聊에 이어 

지고, 手少陰은 밖으로 濟水와 相合하고 안으 

로 心에 이어지고, 手心主는 밖으로 障水와 相

合하고 안으로 心包에 이어진다. 

2) 經水의 陰陽

I原文I

凡此五藏六府十=經水者는 外1)有源쳤而해 

有JiJr票하니 l比皆內外相實하야 如環無端하니 

人經亦然이라 故로 天寫陽이요 져멍寫陰이니 硬

以上은 薦天이요 爛以2)下는 寫地라 故로 海3)

以北者는 寫陰이요 빼以北者는 f홍陰中之陰이 

요 障以南者는 寫陽이니 河以北至障者는 寫l陽

i:p之陰이요 짧以南至江者는 薦陽中之太4)陽이 

라 此는 一閒5)(1)之陰陽也나 所以A6l與天地

相參也라 

I校敵l

1) 外有源꼈; 『太素』와 『甲 z:,』에는 ‘皆外有

願혔’으로 되어 있다. 

2) 牌以下寫地; 『뮤iz;」어l는 ‘下薦地’로 되어 

있다 

3) 海以北者; r太素』에는 ‘病以北者’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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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마. 

4) 陽中之太陽; 『太素』와 『 Eflζ』애는 ‘陽中

之陽’으로 되어 었다 

5) 一偶; r太素』와 『甲Z』어l는 ‘一1-1‘|’로 되 

어 았다 

6) 所以人與天地相參也; 『머ζ』에는 ‘此A

所以與天地相參也’로 되어 았마, 

【字句解1

(1) 觸; P없也, 구석우 

【較註】

[16] 五藏六府十二經水者 外有源良而內有所

棄 此皆內外相實 如環無端 人經亦然 故天寫陽

地寫陰 顆以Jj풍天 體以下寫地

楊은 “十二經水에 있어 가령 江水가 順山에 

서 發源하고 河水가 뿔밟에서 發源하는 것이 

‘外有源뽕’이고, 바다로 流入하는 것이 곧 ‘內

有所異’이다. 물이 바다에 이르면 올라가서 天

河가 되고 마시 發源자로부터 나와 바다로 流

入하는 것이 곧 ‘內外相實如環無端’이다. 사람 

의 經版도 또한 그러하니 足三陰服이 발가락 

으로부터 起始하는 것이 곧 ‘外有源、良’이고 위 

로 올라가 府에 絡하고 藏에 屬하는 것은 바 

다에 틀어가는 것에 비견되나 곧 ‘內有所專’이 

다. 手르陰願을 보면 가슴으로부터 손에 이르 

고 手르陽服으로 변하여 손으로부터 起始하는 

것이 곧 ‘外有源폈’이고, 위로 올라가 藏에 絡

하고 府어l 屬하는 것이 곧 ‘內有所票’이다‘ 머 

라로 올라가 足三陽服이 되고 매리로부터 발 

로 내려가서 다샤 足르陰!l으로 변하는 것이 

곧 ‘內外相實如環無端’이다, 사랍의 허리 이상 

은 天이 되고 陽이 되고 허리 이하는 地가 되 

고 陰이 된다.”없라고 하였고, 

62) .揚; 十二經水에 如江出뼈띠하고 河出昆밟이 

영n外有源也요 流入於海가 郞內有所票也라 水
至於海已면 上寫天河하야 復從源出하야 流入
於海가 영P1풍外內相實如環無端也라 人經亦爾

馬 • 景폼은 “여기서는 經水와 經j派이 서로 

相參하는 젓으로 天地의 陰陽에 합치한 젓이 

다. 무릇 經水는 河海는 밖으로 連行하고 源뤘 

은 땅에서 나오고, 經服에 있어 服絡은 表部로 

運行하고 廳R빼는 안을 주관하므로 안팎으로 

서로 관롱하여 마치 고리의 끝이 없음과 같다. 

그러나 經水와 經服은 각각 陰陽의 나됩이 있 

으니 예를 들면 天은 가볍고 맑아 위에 있으 

므로 ‘天뚫陽’이고, 地는 무겁고 탁해 아래에 

있으므로 ‘地罵陰’이니, 「六微릅大論」에 이르기 

를, 天樞의 위는 天氣가 주재하고 天樞의 아래 

는 地氣가 주재환다고 하였다. 사랍의 몸이 天

地에 웅하므로 허리 이상은 天이 되어 陽에 

속하며 허리 이하는 地가 되어 陰에 속하니, 

經服과 藏府가 經水에 웅하는 것도 또한 그러 

하다.”없)라고 하였고, 

張은 “혔은 땅의 야래에 있으며 땅은 天의 

가운데에 있고, 불o) 天氣를 따라 워 아래로 

흐르고 땅 밖을 돌아흘러서 땅 속을 實通하므 

니 足三陰服이 從足指起가 ~07!-有源ti!.요 上
行하야 絡府屬藏은 比之入海니 없內有所專也 
라 以薦手三陰服이 從뼈至手하고 變薦手三陽
服하야 從手而起가 1'3U外有源也요 上行하야 
絡藏屬府가 ~D內有所棄也라 上頭以罵足三陽
服이 從頻之下足하고 復變폈足三陰服이 @a外
內相貴如環無端也라 A體以上은 寫天짧陽也 
요 自顆以下는 烏地寫陰也라 

63) O馬; 以人身藏府로 而合十二經水者라 蓋天位
乎上薦陽。l며 地位乎下寫陰 때人之體以t象 
天하고 願以下象地 故로 經水는 以東西南北
으로 而分陰陽及陰陽中之陰陽하니 則人之藏

府도 亦以東西南北 而合十二經水也니 所謂A
與天地相參。l 固如l比라 .景톰; 此는 以經J](
經腦相흉 而合乎天地之陰陽也라 夫經水者는 
河海行於外 而源폈出於地요 經M\者-는 II!:絡行
於表 규j藏府主於中 故로 內外相賣이 如環無
端tJL라 然이냐 經水經麻은 各有陰陽之分하니 
如天은 以輕淸在上 故로 天寫陽이요 地는 以
重園tE下 故로 地寫陰아니 六微답大論에 日
天樞之上은 天氣主之하고 天樞之下는 地氣主
之라하니라 人身이 應天地 故로 體以上은 烏
天屬陽이요 陽以下는 옳地屬陰이니 而經JM;藏

府之應於經水者도 亦然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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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밖에 源良이 있고 안에 異敵받는 바가 있 

다(外有源없 而內有所葉)’라고 하였으니 대개 

땅은 在댔의 물을 票n패받아 밖으로 十二經水

의 源流가 되어, 內外로 서로 관통함이 고리의 

끝없음과 같고 사랍도 또한 이에 상웅한다. 「

水熱t論j어l 말하기를, 뽑은 至陰이니 至陰은 

水氣가 따盛한 것이고 뼈는 太陰이고 少陰은 

~ll이므로 根本은 뽑에 있고 末端은 뼈에 있 

으니 모두 水氣가 모인 것이다라고 하니 이 뽑 

藏의 精水와 將麻의 律水가 모두 뼈가 주재하 

는 氣를 따라서 庸表로 運行하는 것이므로 허 

리 이상은 天이며 허리 이하는 땅이니 天地 상 

하에 모두 물이 있는 것이다.”여)라고 하였다. 

I考-察】

‘外有源없而內有‘所몇’에 있어, 楊은 ‘外有源

겠’을 經ll이 超始하는 것으로 보았고, 景몸 • 

白話解 · 譯釋은 ‘外有源폈’을 絡ll이 表部로 

J!E行하는 것으로 보았고, ‘內有所票’은 楊과 景

ill . 白話解 • 譯釋 모두 經|派이 願服에 絡屬하 

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張은 ‘內有所쌓’을 뽑藏 

의 精水와 !않~의 i'lt水로 보았고, ‘外有源없’은 

’뿜藏의 剛水와 修)pt의 w:水가 )J$의 氣化를 받 

아서 협表로 운행하는 것이다고 보았다. 자연 

계의 十二經水는 發源하는 곳이 있고, 바다로 

흘러가니, 이에 비추어 보면 ‘外有源폈’은 經1派

이 웰始하는 것이고, ‘內有所짧’은 經R없이 鐵뼈 

에 絡觸하는 것이다. 張의 註釋은 水升火降으 

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源꼈이 將~과 

64) .張; 夫꼈강地之下하며 地居天之中하고 水隨
天氣tF하야 環轉於地之外 而以通實於地中
故로 日外有않i챙 ITfj內有所짧이니 蓋.l\!l棄在셨 
之水 而外烏十二經水之源流하야 內外相實이 
如環無端 而A亦應之라 水熱六論에 日賢者는 
至陰也니 至陰者는 盛水也요 뼈者는 太陰ill
요 少陰者는 쏟麻也 故로 其本在웹하고 其末
{[聊하니 皆휩水也라하니 是뽑藏之精水와 牌

)])\';之 i'f!:水가 皆隨ffili主之氣 而運行於l홉表 故로 
牌以t옳天이며 牌以下寫地니 天地上下之皆
11·水ill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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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에 한정되어 十二經水와 十二經服이 相應한 

다는 본편의 大前提와 合폈하지 않는다. 張의 

註釋은 옳지 못하다. 

[17] 海以北者烏陰 湖以北者鳥陰中之陰 障

以南者馬陽 河以北至障者寫陽中之陰 漂以南至

fl者寫陽中之太陽

楊은 “經服은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내려가 

서 經水와 함께 운행하므로 합함을 얻는다. 淸

水 이북은 이미 陰이고, 湖水는 淸水의 북쪽에 

있으므로 陰中의 陰이고, 障水의 남쪽은 陽이 

고, 河水의 북쪽은 陰이므로 河水의 북쪽에서 

障水에 이르는 것은 陽中의 陰이고, 漂水는 陽

의 땅에 위치하므로 陽中의 太陽이다,”%)라고 

하였고, 

景톰은 “海水는 뿜에 합하며 湖水는 牌에 

합하고 牌몹는 中까|에 거처하여 허리의 부분 

이니, 海水 이북이 陰이 되는 것은 몹府로서 

말한 것이니 핍로부터 아래는 小陽과 擔과 將

%이니 모두 府에 속하고 몹의 북쪽에 위치하 

므로 陰이 되고, 뼈水 이북이 陰中의 陰이 되 

는 것은 牌藏으로 말한 것이니 牌로부터 아래 

는 따과 뽑아니 모두 藏에 속하고 牌의 북쪽 

에 위치하므로 陰中의 陰이 된다. 허리 이상은 

예를 들면, 障水는 心主에 합하고 心主의 위는 

다만 心과 뼈뿐이므로 障水 이남은 陽이 되고, 

河水는 11퍼에 합하고 뼈의 아래는 다만 心과 

心王뿐이므로 河水 이북에서 憶水에 이르기까 

지는 陽야!의 陰이 된다. 무릇 이 모두는 위를 

南으로 하고 아래를 北으로 하여 陰陽을 말한 

것일 뿐이다. 그리나 다시 그 陽이 있는 것은 

藏府의 밖은 三뽑가 되고 三魚의 밖은 皮毛가 

되고, r本藏篇j에 이르기를, 뼈는 大陽에 합하 

65) .楊; 經服은 昇天降地하야 與經水同行 故로 
得合따라 淸水以北은 已是其陰이요 湖在淸北
故로 寫陰中之陰也라 漫南짧陽이요 河~t馬陰
故로 河北至憶은 짧陽中陰也요 傑居陽地 故
로 f똥陽中太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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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大陽은 皮庸가 그 웅함이다라고 하니, 지금 

三薦가 漂水에 합하고 大陽이 江水에 합하므 

로 漂水 이남에서 江水에 이르거까지는 陽中

의 太陽이 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張은 “海水 이북은 몹를 中央으로 삼아 중 

앙 뿜의 아래를 陰이 된다고 한 것이니 R꾸賢 

이 위치하는 곳이고, 湖水 이북은 牌土가 위치 

하는 부분이므로 陰中의 陰이니 牌뿜는 陰中

의 至陰이기 때문이고, 障水 이남아 陽이 되는 

것은 心主包絡의 위는 心뼈가 위치하는 곳이 

기 때문이니 대개 위는 하늘, 陽, 남쪽이 되고 

야래는 땅, 陰, 북쪽이 되기 때문이다. 河水 이 

북에서 憶水까지라는 것은 t魚를 따라 뒤로 

동으로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고, 燦水 아남에 

서 [[水까지라는 것은 中뿜를 따라 앞으로 배 

를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것은 사람의 얼 

굴 쪽이 남쪽이 되고 동 쪽이 북쪽이 되기 때 

문이다끼67)라고 하였고, 

月波는 “ ‘海以北者’로부터 ‘河以~t至障者’까 

지는 위는 南, 아래는 北으로 陰陽을 말한 것 l 

66) .景톰: 如海合於몹하며 湖合於牌하고 牌뿜는 
居於中州하니 顆之分也니 海以;Jt;t용寫陰은 就
뽑府言이니 自뽑而下 則小陽廳與勝빠이니 皆
屬府하고 居뿜之北而鳥陰也요 湖以北者寫陰
中之陰은 就牌藏言이니 엄牌而下 則lit賢이니 
皆屬藏하고 居牌之北 而寫陰中之陰也라 顧以

上者는 如憶合於心主하고 心主之上은 推心與
뼈 故로 障以南者는 옳陽il1.요 河合於뼈하고 
뼈之下는 亦推心與心主 故로 河以北至障者는 
짧陽뎌1之陰ill라 凡l比皆以上南下北으로 言陰
陽耳라 然이나 更有其陽者 則藏fft之外옳三集 
며 三魚之外薦皮毛요 本藏篇에 日師合大願하 
고 大題者皮其應이라하니 今르集合於짧水하 
고 大題合於江水 故로 日짧以南至江者는 薦
陽中之太陽也라 

67) .張t 海以北者는 謂몹居中央하야 以中몹之下 

廳陰아니 lit賢之所居ill요 湖以北者는 乃牌土

所居之分 故로 옳陰中之陰이니 牌몹는 陰中
之至陰ili.라 憶以南者寫陽은 乃心主包絡之上
은 心師之所居也니 蓋以上옳天薦陽寫南이요 
下寫地寫陰寫;jl'..fil라 河以北至障者는 謂從上

集而後行於背也요 짧以南至江者는 謂從中옳 
而前行於願ill니 此는 以A之面南而背北也라 

靈樞·經水에 對한 쩌究 

이니 그 뜻이 분명하다 다만 ‘漂以南至江者’에 

있어서는 르魚, 大陽으로 陽中의 太陽으로 삼 

으니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張景톰의 註釋은 

奉뼈附會인 것 같다. 張志關이 말하기를 河水

아북에서 障水까지라는 것은 上熊를 따라 뒤 

로 동으로 운행하는 것을 oJ름이고, 燦水 이냥 

에서 江水까지라는 것은 中崔를 따라 앞으로 

배를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나 이것은 사랍의 

얼굴 쪽이 남쪽이 되고 등 쪽이 북쪽이 되거 

때문야다고 하나 이 설도 근거하기 어렵다.”%) 

고하였고, 

白話解는 “옛날 방법의 하늘은 남쪽이고 땅 

은 북쪽이다는 것에 근거한 陰陽익 {ft置는 위 

로부터 아래로 한 때문이니, 海水 이북이 陰이 

다고 하는 것은 몹經이 海水에 배합하니 몹經 

이하의 擔과 勝뾰 두 經服이 모두 머리로부터 

발에 이르니 허랴 야하로 陰에 속하는 下破에 

분포하는 것을 말함이다. 湖水 이북이 陰中의 

陰이다고 하는 것은 牌經이 빼水에 배합하니 

牌經 이하의 !ff賢 두 經服이 모두 陰얘 속하 

는 下願와 陰에 속하는 內測에 분포하는 말함 

이다. 障水 여냥이 陽이다고 하는 것은 心包絡

經。l f훌水에 배합하니 心包絡經 이상의 師經

은 허리 이상에 있으니 陽에 속하는 上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함이다. 河水 이북에서 障水

에 이르는 부위는 陽中의 陰이다고 한 것은 

뼈經이 河水에 배합하니 뼈經 이하에서 i章水

와 서로 配合하는 心包絡經에 이르기까지의 

部位는 陽에 속하는 上股와 陰에 속하는 內fll~

에 분포하는 것을 말함이다. 짧水 이남에서 江

水에 이르는 부위는 陽中의 太陽이다는 것은 

68) .月波; 自혐以北者로 至河以北至澤者는 則以

上南下北으로 릅陰陽이니 其意自明쫓라 推至
짧以南至江者는 딪lj以三魚大陽으로 옳陽中之 
太陽하니 其意、未詳이라 張景ffi注는 似奉彈이 
라 張志略‘이 굴河以北至澤者는 謂從上魚而後
行千背ill요 漂以南至江者는 謂從中흙而前行 
千題fil니 此는 以人之面南而背北也라하나 此
說亦難據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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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經水 內屬
‘馬

淸* 勝Jbt 陰

1볍水 願 陰

海水 r月R 陰
빼水 牌 l陰中之陰

따水 賢 陰中之陰

i짧水 J]f 陰中之陰
빠.水 小陽 陽中之太陽
형M、 =;뿔 陽中之太陽

江水 大陽 陽中之太陽

i可水 H$ 陽中之陰

濟水 ,u 陽中之陰
;偉:J)( 心생 陽

三뚫經야 隱水에 배합하니 三薰經 이상에서 

[[水와 서로 配合하는 大陽經에 이르는 부위 

는 모두 陽에 속하는 上股와 陽에 속하는 外

때에 분포하는 것을 말함이다.”69)라고 하였다, 

I考察I

‘海以北者寫險 ------ 障以南者寫陽’에 있어, 

景ffi . 張 • 판波 모두 남쪽은 陽이고 북쪽은 

陰이다는 것에 근거하여 藏府의 위치를 가지 

고 註釋하였고, 白話解는 經版이 J::~와 外찌 

에 분포한 것은 陽, 下M와 內{)llj에 분포한 것 

은 陰으로 하여 經l派의 분포로 註釋하였고 여 

69) er"1펴解 根據古法天南地北的陰陽f立置는 所
以티 um下아니 K海水以」t的稱寫l않은 띔經 

~Ci↑海水하나 從원’經以下的擔和勝Jlft二經은 
椰되 JiI(至足하나 HJ찢以下分布子屬陰的下破라 
在뼈水以北的稱탔陰中之陰은-牌經配合湖水하 
니 在R뺑經以下的)ff’협二經은 都分布子屬陰的
Fl&‘f!I屬陰的內얘”이라 tri월水以南的稱烏陽은 
心包絡經配合{윈水하나 心包絡經以上的麻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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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體以上이니 {~L子屬陽的上放라 在河水以北
到障水따gj)f\l稱옳陽'*'之陰은 HiP~配合河水하 
니 在빠i經以下11]與펴-水相配合的心包絡經的암!’ 
fl/.는 分布걷El협陽的 .1::n호和l협陰다.內째이라 在
짧水以南至江水的部位稱寫陽「h之太l場은 三;뚫 
經配f,-t#水하니 fr三흙經以上쫓|}與江水ffi配合 
댄l太陽經的部位는 都是位子屬陽f에上뾰和屬陽 
的外떼이라 

經水의 陰陽

景 f최 張 白話解
陰 陰

陰 陰

陰 陰 陰

陰中之陰 陰中之陰 陰中之陰

陰며之陰 陰 陰中之陰

陰中之陰 陰 陰中之陰

陰 陽냐]之太陽 

陽中之太陽 陽i:p之太|場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陽中之陰 陽 陽며之陰 

陽中之陰 陽 陽中之陰

陽 陽 陽中之陰

래도 이와 같다‘ 

‘河以北至障者寫陽中之陰 짧以南至江者寫陽 

<=ft之太陽’에 있어, 景톰은 ‘河以北至障者寫陽中

之陰’에 있어서는 위의 설과 동일하고 ‘燦以南

至江者寫陽中之太陽’에 있어서는 藏府의 밖은 

三魚가 되고 三魚의 밖은 皮毛가 되고, 師는 

大陽에 합하고 大題은 皮盧가 그 용하기 때문 

이라고 하니, 이는 인체의 가장 바깔쪽에 해당 

하기 때문에 陽中의 太陽이 된다고 본 것이고, 

張은 河水 이북에서 障水까지라는 것은 上魚

를 따라 뒤로 등으로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고, 

漂水 이남에서 江水까지라는 것은 中행를 따 

라 앞으로 배를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야것 

은 사람의 얼굴 쪽이 남쪽이 되고 둥 쪽이 북 

쪽이 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各家의 註釋에 따른 十=經水의 陰陽을 표 

로 만들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表 6> 

戰國時代 지도를 참조해 보면, 그 당샤 중심 

도시였던 洛陽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發源이 

東쪽이냐 東北쪽에 있는 강은 陽에 해당하고, 

가타 지역은 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 此一隔之陰陽也 fiJr以人與天地相參也

楊·景몸·煩은 “이 天地人이 서로 합하는 

팽致에 있어 天地는 지극히 넓으니 여기에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합한다고 말한 것은 특히 中國의 十=經水로 

예를 들었을 뿐이므로 ‘이것은 한 구역의 陰陽

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나 사람과 자연계는 

相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깨 

I直譯]

이 五藏六府와 十=經水는 밖으로는 源흉이 

있고 안으로는 흘러들어가는 것이 있으나, 이 

것은 모두 안팎으로 서로 관통하여 고리의 끝 

이 없음과 같으니, 사람의 經廠도 또한 그러하 

다, 그러므로 天은 陽야, 地는 陰이 되니 허리 

이상은 天에, 허리 이하는 地에 相應한다. 그 

러므로 海水 이북은 陰이, 湖水 이북은 陰中의 

陰이, 障水 。l남은 陽아, 河水 o)북에서 澤水

까지는 陽中의 陰이, 漂水 이냥에서 江水까지 

는 陽中의 太陽이 된다. 이젓은 한 구역의 陰

陽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야나 사람과 자연계 

는 相應하는 것이다. 

3. 鎬윷의 度數

【原文]

윷帝 티夫經*ξ應經mt.샌.에 其遠j!(
l)i홍深과 7)<..illz.ξ多少가 용不同하나 융 

쩌f.1.2)훼i;는 奈何요 

j냥伯。1 答티jξ陽B/1은 죠藏승Jit..;i;海 

샌J니 其~大3).illz.多 앓盛하고 熱체±4)(1) 

。1 랴 刺JI:!:.者는 不深이 연 弟散5) 。1 요 不

짧연 不寫낸J나 iξ陽明6) 은 刺深승分하 

고 짧十땐요 웅太陽?)은 深죠.하고 짧 

七1'-요 足'.Y'陽8)은 深띤分하고 짧죠1'-

9) 요 足太l몇1이 은 深三分하고 짧~1'-요 

足少많11) 은 深」二.하고 짧三"if요 JUk 

陰12) 응 深-分하고 짧二;13) "t랴 춘걷; 

F양陽은 其쫓홍tξi흩iii하。￥ 其술Lξ*14) 

까홍 (2) 하나 共刺i똥냉nsJ 도 ￥앙좌월i환二分。1 

요 共16) 짧도 양無현-"t랴 共少흉大4、 

뾰援릎 l'J.•(;擁17) (3)ξ냐 쩍r티품 (4)7'... 

靈樞·經水에 對한 맑究 

ξ常 (5) 。1 랴 ~..:i;껴;;然하나 ~rtiii웰jκ옳 

는 ?풍훨;k.(6) 냐 체骨** (7)服溫18) 。l요 

刺쩌過JI:!:,황는 Jl'J mt氣(8) 냐아다 

[校勳I

1) 其遠近漢深; rEJlz..1 어l는 ‘其遠近之밟深’ 

으로 되어 있다. 

2) 合而以刺之; F甲Z』에는 ‘合而刺之’로 되 

어 있다. 

3) 其服大; 『甲 z.』에는 ‘其服大而’로 되어 

있다 

4) 熱밤; r大成J 권1 r手足陰陽經服刺論」에 

는 ‘l!t熱’로 되어 있다. 

5) 짧散; 『甲 z.』에는 ‘頻敢’으로 되어 있다, 

6) 足陽明: r甲Z‘』에는 ‘足陽明多血氣’로 되 

어 있다. 

7) 足太陽; 『甲6J어}는 ‘足太陽多血氣’로 되 

어 있다. 

8) 足少陽; 『甲 z.』에는 ‘足少陽少血氣’로 되 

어 있다. 

9) 足太陽 ------ 足少陽 ----‘·; 『甲ζ』에는 

足少陽, 足太陽의 차례로 되어 있다. 

10) 足太陰: 『 E티 z.』에는 ‘足太陰多血少氣’로 

되어 있고, r大成』 권1 r手足陰陽經服

刺論」{以下同)에는 ‘足少陰’으로 되어 

있다. 

11) 足少陰; 『甲ζ』에는 ‘足少陰少血多氣f로 

되어 있고, 『大成』에는 ‘足太陰’으로 되 

어 있다. 

12) 足戰陰; 『甲 Z.J에는 ‘足願陰多血少氣’로 

되어 있다. 

13) 留=呼; T甲 z.J 어)는 ‘留一呼’로 되어 있 

마. 

14) 其氣之來族; r甲 Z;』에는 ‘其氣之來也族’

로 되어 있다. 

15) 其刺深者;『太素』에는 ‘其深’으로 되어 있 

고, r甲Z』에는 ‘其刺深’으로 되어 있다. 

16) 其留; f甲ζ』에는 ‘留’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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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以心擬之; 『甲Z.J에는 ‘以心料之’로 되어 

있다 

18) 服團; 『太素』에는 ‘服績’로 되어 있고, 

『떠Z』에는 ‘服앓’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빠; 盛也, 성할장 

(2) 族; 急也, 빠를질 

(3) 搬; 料也, 헤아릴료 

(4) 法; 效法, 본받을법 

(5) 챔·; 桓也, 항상상, 庸也, 떳떳상 

(6) 惡火(악화);인체에 危害를 주는 火$71)

(7) 웹’結(골고); 骨節이 말라 위축되는것72) 

(8) 脫氣(탈기); 純氣. j;氣가 根陽되는 것. 

I較註I

[19] 其服大血多氣盛熱싸 

楊은 “뽑는 水顆을 받아 血氣를 化成하고 

足陽明版이 되어 五藏六府를 資뼈하고 五藏六

府가 !fIJ.氣를 異成하니 四海가 끊염없이 만물을 

滋養하고 윤택하게 함에 비견되므로 海라고 하 

였다‘ 파陽明版이 모두 네 가지 뜻이 있으므로 

海라고 볼리우냐 그 版아 큰 것이 하나이고 그 

血이 또 많은 것여 둘이고 그 顆氣가 盛한 것 

야 셋이고 陽氣가 熱한 것이 넷이니 이 네 가 

지 뭇이 있으므로 바다에 비유되는 것여다. 刺

鐵하는 방법은 보통 사람의 足三陽~을 刺織하 

는 것을 말함여니, 足陽明版은 모름지기 刺鍵

깊이가 6分정도는 되어야 깊은 것으로 여겨잔 

70) 。楊‘ 陰陽之理는 無形하야 大之無外며 小之
無內나 但人生一州之地하고 形必象之 故로 
以---m陰陽에 合A者ili라 .웠옮; 此天地A

ta合之道에 天J:tll至虛 而짧fifr言合者는 特짧中 
關之水耳 故로 日此--隔之陰陽也나 所以人與
天J:tll:j{J參也라 O張; 蓋人生於天地之間 六合
之內하야 以此身一隔之陰陽으로 應天地之上
下{면旁하니 所以與天地參也라 

71) O楊; 非善火요 l~i핑火ili라 .白끊解‘ 危害性
t애핑火 

n> es話解· t품ro맨i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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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服이 皮下에 깊이 있고 血氣가 또 盛하 

므로 깊이가 6分정도는 되어야 그 氣를 훌트렬 

수 있고 血氣가 이미 盛하니 오래 留鐵해야 곧 

장 !f~氣를 웹할 수 있다.”73)라고 하였고, 

景옮은 “鐵을 쓰는 방법은 여러 經服이 다 

르니 刺針함에 깊이가 있으냐 i"分을 살펴야 

하고, 留鍵에는 運速이 있으니 呼吸으로 網紀

를 삼아 각각 經服의 깊이와 遠近을 따라 적 

절하게 책야 한다. 十二經 중에서 오적 足陽明

經의 服이 가장 커서 多氣多血하여 그 !fB氣가 

盛한 경우는 熱이 반드시 왕생하니 足陽明經

을 刺織하는 경우는 깊이 刺鐵하지 않으면 % 
氣를 흩트리지 못하고 오래 留鐵하지 않으면 

%氣를 寫할 수 없다.”때고 하였다. 

I考-察]

‘熱밝’에 있어, 景ffi은 !f~氣가 盛한 경우는 熱

이 반드샤 왕성하다고 하여 足陽明經의 병리적 

특정으로 보았고, 楊은 陽氣가 熱한 것이라고 

하여 생리적 특정으로 보았으나, 前後 文服으로 

보았을 때 생리적 특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20] 足陽明刺深六分 留 1-1댄 足太陽深五分

留七呼 足少陽深四分 留五呼 足太陰深프分 留四

呼 足少陰深=分 留三呼 足廠陰深一分 留二呼

73) .楊 ; 띔受水製하야 化成血氣하고 않足陽~져 
%@이라 資潤五藏六府하야 五藏六府가 棄成血
氣하니 警之四海滋澤無뿔 i않로 名鳥海也라 
足陽明服이 具有四義 故로 得名海나 其服fll
大가 一也요 其血又多가 二也요 其報氣盛01
三也요 陽氣熱이 四也니 有此四義 故로 得比
於海也라 刺Jlt道는 뺑J中度人足三陽服이니 足
陽明服은 須深六分이라야 以寫深也라 其JlJUE
皮下深하고 血氣又盛 故로 深六分이라야 方

得散其氣也요 血氣많盛하니 留之라야 方得賴
而寫ili라 

74) .景폼; 用鐵之法은 諸經不I司 故로 入有짧짧 
하니 分τf可察하고 留有遍速하니 g乎댔可紀하 

야 各隨經뻐之[흉深遠近而施其宜也랴 十二經
中에 推足陽明之/Uk이 最大而多氣多血하고 其
%盛者는 熱必셔£。l라 凡刺此者는 不深入則!f6
짧能散이요 不久留則%不能寫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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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은 “여기 明堂에 나온 刺鍵하는 分數는 

각각 한 예를 든 것이니 만약 사랑에 따르고 

病에 따르면 그 예가 매우 많을 것이니 하나 

의 대략적인 것으로 정할 수가 없다. 지금 足

太陽服은 皮肉의 가운데 있어 깊이가 4分여이 

므로 5分을 刺鐵하는 것을 예로 삼은 것이고, 

만약 服의 運行에 있어서는 다시 深團이 있으 

니 상황에 맞게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머지 

도 모두 이와 같다. 7呼를 留織한다는 것은 太

陽願氣의 렐융弱에 근거하여 한 예를 삼은 것이 

고 만약 病의 盛흉애 있어서는 다시 多少가 

였으니 상황에 따라 調節해야 하고 하나로 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oJ와 같 

다/’75)라고 하였고, 

馬 • 景밟은 “야것은 足六經의 刺鐵 방도 

이다. 숨을 내쉬는 것을 ‘呼’라 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을 ‘吸’이라 하나 10呼나 7呼 둥 

이라고 말한 것은 ‘吸’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이니 대개 1呼는 즉 한번 숨쉬는 것이다, 

다반 刺鍵에는 補團의 다륨이 있으니 呼吸

에 先後의 나눔이 있다‘ 그러므로 爾法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病者의 吸을 살펴 刺鍵

하고 재차 吸할 때에 鐵을 돌리며 呼를 살 

펴 技針한다. 補法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그 l댐에 맞추어 刺織하고 재차 呼할 때에 

鍵을 돌리며 吸을 살펴 技針한다. 그러므로 

『鐵願』에 말하기를, 補하는 경우는 呼를 먼 

저하고 吸을 뒤에 하며, 휩하는 경우는 吸

을 먼저하고 呼를 뒤에 한다고 하나 바로 

이 뜻이다. 후세에 환자의 n젖願로써 呼를 

대선하고 收氣로써 吸을 대선하니 氣어l 出

75) .陽. 此及明堂所刺分數는 各題一例니 若隨A
隨病이면 其例甚多나 不可 →織也라 今足太陽
服은 在皮肉中하야 有深四分有餘 故로 以刺
入五分옳{껴j요 若服行에 更有深짧하니 可以意

們짧取之옳當이라 餘皆放此라 留七呼者는 此
擾太陽服氣랩弱하야 以寫-例요 若病盛養에 
更多少나 可隨時調之요 不Jif以쟁定也라 餘皆
放此也라 

靈樞·經水에 對한 昭究

入이 있는 것이 또한 呼吸과 서로 같을 따 

름이다.”76)라고 하였고, 

張은 “여기서는 찢刺하는 방법에 었어 手足

의 陰陽과 血氣의 多少로 經水의 樓深에 합하 

여 天의 常數에 상웅하는 것을 논하였다. 무릇 

數는 河圖에 보이는데 1에서 시작하여 10에서 

마치니 2는 陰의 시작이고 10은 陰의 마침이 

다. 海水는 至陰이므로 陽明으로부터 願陰에 

이르고, %%陰은 兩陰이 서로 다하여 陰이 極하 

여 陽。l 생긴다. 天--은 水를 생하고 地六은 

완성시키니 6分으로부터 1分에 이르는 것이 

法度의 보편성이다.”77)라고 하였다. 

I考察1

註釋家들。l 여러 셜을 이야기하였지만, 楊

76) 。馬; 此는 言꼈刺에 有多少之數也라 足陽明

뿜經은 多氣多血하고 其服大하며 其熱빠하니 
刺之者는 必深六分이요 留十呼라 凡휩者는 
必先吸入鐵하고 又吸轉鐵하고 候呼出$$이요 
凡補者는 必先呼入鍵하고 又呼轉織하고 又吸
出鍵이라 今日深六分은 則入之至深者也요 日
留十呼는 是言휩法에 有十呼之久니 蓋入鐵必
吸하고 轉鐵必吸하고 至十呼出鐵이라 但補法
은 不言吸數나 以理論之연 其吸與呼同數ill라 
後t!t에 凡針찢聚英等書에 言吸若千者는 皆言
補法아니 先呼後吸하고 呼若千者는 皆言협法 
이니 先吸後呼라 故로 鐵敵에 有~補者는 先
呼後吸하고 흉훌者는 先吸後呼라하니 正此義ti!.
라 .景폼; 此는 足六經之刺度也라 ill氣日呼
요 入氣日吸이나 日十呼七呼之類 則吸在其中
훗니 蓋-呼는 @a←」息、也라 但刺有補寫之異하 
니 呼吸에 有先後之分 故로 凡用寫者는 必險
病者之吸而入鐵하며 再吸轉鐵하며 候呼出鍵
하고 凡用補者는 必因其呼而入鐵하며 再呼轉
鐵하며 候吸l±l鐵이라 故로 鐵眼에 g補者는 
先呼後吸하고 寫者는 先吸後呼라하니 正l比義
也라 後世에 令病AP~懶以代呼하고 收氣以ft
吸하니 氣有出入도 亦與呼吸相同耳라 

77) .張; 此는 論찢刺之法에 以手足之陰陽과 血
氣之多少로 合經水之뽑深하야 以應天之常數
라 夫數出河圖에 始於-而終於十하나 二乃陰
之始요 十乃陰之」終이라 海水者는 至陰也 故
로 從陽明以쫓於廠陰하고 廠陰者는 兩陰交盡
하o~ 陰極而陽生也라 天→生水하고 地六成之
하나 從六分而至一分者는 法度之常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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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釋에서 이야기한 여기서 말한 것은 한가 

지 例일 뿐이니 상황에 따라 調節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한 것이 

중요하다. 

[21] 手之陰陽 其受氣之道近 其氣之來횟 其

刺深者 皆無過二分 其留 皆無過-→呼

楊은 “手의 六陰은 손으로부터 가슴에 이르 

러 藏에 屬하고 府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3R 

5-t이고 手의 六陽은 손으로부터 머리에 이르 

러 府에 屬하고 藏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5R 

이다. 足의 六陰은 발로부터 가슴얘 이르러 藏

에 屬하고 府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6R 5-t 
이고 足의 六陽은 벨로부터 머리에 이르러 府

에 屬하고 織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8R이다. 

이 手足十=經版은 당연히 항상 血氣가 上下

로 고리처럽 흐르나 足經은 이미 기니 곧 血

氣가 고리처랭 흐름에 그 길이 멸고 다시 이 

것이 陰氣여므로 그 運行이 느리며, 手經은 이 

미 짧으니 곧 血氣가 고리처럽 흐름에 그 길 

이 가깝고 다시 이것이 陽氣이므로 그 운행이 

빠르다. 그 길이 가깝고 版이 얄으니 刺織악 

깊이가 2分을 넘지 않고 그 氣가 빠르므로 留

鐵이 1呼를 넘지 않는다.”78)라고 하였고, 

,딴 • 譯釋은 “무릇 주三陰과 手三陽의 여섯 

經|派은 足經과 차이가 없으나 鍵法은 반드시 다 

르니 바로 주의 여섯 經!派이 위에 있어 n띠에 가 

까우므로 뼈는 맙의 짧氣를 받아 諸經을 운행하 

고 話經은 빠의 大氣를 받아 각각의 經服을 운 

78) .楊; 手之六l용은 從手뀔뼈하야 屬藏絡府하니 

各;당三R五;f이요 手之六陽은 從手至飯하야 
屬IH絡藏하나 各;長五R이라 足Z六陰은 從足
:¥:뼈하야 屬藏絡府하니 各長六R五τf이요 足
之六陽은 從足至탱하야 屬府絡藏하니 各長j\

R이라 此手足十二之服은 當’經血氣上f環流
也나 然이나 足經않長하나 태ill!氣環流에 其

道遠也며 復是陰氣 故로 其行違ill요 手經흉£ 
短하니 ~Pill!氣環流에 其道近也며 復是陽氣
故로 其行하也라 以其道近WK~앓하니 명IJ深無過 
」分ill요 以其氣얹 故로 留之不過--띠HI!.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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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니 그 氣를 받는 길이 가까워서 그 氣가 오 

는 것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니 手의 여섯 經服

을 刺鐵하는 것은 모두 2分을 넘지 않고 留鍵하 

는 것은 모두 1呼를 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깨}라고 하였고, 

景옮은 “手三陰과 手三陽의 여섯 經服은 모 

두 위에 있어 IJJL肉이 앓고 짧삼이 얄으므로 

刺鐵이 깊지 않아야 하고, 經빼아 짧아 氣가 

脫빠되기 쉬우므로 留鍵도 오래지 않아야 한 

다.”%)라고 하였고, 

張은 “허리 이상은 天이므로 手三陰과 手三

陽經服이 氣를 받는 길이 가깝고 그 氣가 오 

는 것이 빠르므로 마땅히 짧刺하고 빨리 出鐵

한다.”81)라고 하였고, 

白話解는 “手三陰經과 手三陽經의 分布에 

있어 모두 上半身에 었으니 血氣를 실어서 퍼 

트리는 心뼈 두 藏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또한 經服이 個1T하는 通路에 있어 뻐肉이 앓 

고 'fr..位가 얄기 때문에 版氣의 運行이 또 비 

교적 신속하니 刺鐵하는 깊이는 일반적으로 

모두 2分을 넘지 않고 留針동F는 시간도 또 1 

呼를 넘지 않는 것이다.”82)라고 하였다. 

79) .馬; 凡手之陰陽六經은 與足經不珠 而鍵法必
異하니 正以手之六經이 在t近於빠 故로 ~$ 
受옵之顆氣而行諸經하고 諸經受師之大氣而行
各經하니 其受氣之道近 故로 其氣之來tι甚흉 
하니 所以刺之者는 皆無過二分어요 其留之者
도 皆無過-呼ti!.라 。譯釋; 手긍陰르陽經服 
은 均個行子人뽑上半身하니 接풋心nill氣血的 
1lf!離較近하야 氣行없速하니 針刺深度一般不
超過二分하고 留針時間---般不超過--次呼-吸oj
라 

80) .景폼; 手之六經은 皆在於上하야 !lll~l\9『j쨌 
~~흉 故로 刺不宜深이요 經M:.短而氣易lflt 쩌〔 
로留不宜久라 

81) .張. 體以t은 짧天 故로 手之陰陽은 쭉氣之 
道近하고 其氣之來흉 故로 宜짧刺而똥出也라 

82) .白話解; 至'f手三陰經和주三陽經的分布어f 

都是在上半身이니 與輸播血氣的心師兩嚴距離
較近 而且因經服宿行所在的通路上肉}행하고 
?℃位짧하야 服氣없l運行이 也比較1‘央速하니 所
以針刺的深度는 →般都不超過二分하고 留針
的R폼問도 ili不超過→呼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靈樞·經水에 對한맑究 

〈表 7> 經服에 따른 fl屬과 外合, 刺織깊이와 留鍵시간 

經 .Jil11 內 屬

足陽明 멸 

足太陽 勝)bl;

足少陽 $혈 

足太陰 牌

足少陰 볕흉 

足廠陰 )ff 

手太陽 小陽

手少陽 三熊

手陽明 大陽

手太陰 a뻐 

手少陰 .t,, 

手心主 心包

I考察I

‘其受氣之道近’에 었어, 楊은 手經服의 길이 

가 足經服보다 짧은 것이라고 보았고, 馬 · 譯

釋은 手經服이 위에 있어 뼈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張은 허리 이상은 天이기 때 

문이라고 하였고, 白話解는 心뼈에 가까이 있 

는 것이라고 하였고, ‘其氣之來族’애 있어, 楊

은 手經願은 陽氣니 陽氣인 手經服은 氣의 運

行이 빠르다고 하였고, 白話解는 Jlll肉이 짧고 

t位가 맡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諸家의 설을 
종합하여, 手經版의 길이가 짧고 또 뼈에 가까 

이 있어 經臨이 氣를 받는 길이 짧으니 시간 

이 적게 걸리고 이것이 곧 빠른 것이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제2장과 제3장에 나온 經服에 따른 內屬과 

外合, 刺鐵깊이와 留鐵시간을 표로 만들면 <

表 7>과 같다. 

[22] 其少長大小뻐擾 以心據之 命日法天之常

楊·馬·景톰’張은 “刺法의 대략적인 것은 

비록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냐 그러나 사람마 

다 같지 않음이 있으나, 正氣가 부족한 경우는 

盛하게 하고 %氣가 盛한 경우는 흉하게 하고, 

병의 부위가 큰 것은 넓게 하고 병의 부위가 

外 合

悔水

淸水

i몹* 

빼水 

'&水

t짧水 

堆水

燦水

江水

河水

濟水

i章水

刺鍵깊이 留鐵시간 

6分 10회 呼吸

5分 7회 呼吸

4分 5회 呼吸

3分 4회 呼吸

2分 3회 呼吸

1分 2회 呼吸

2分 l희 呼吸

작은 것은 좁계 하고, 살씬 사랍은 깊게 하고 

마른 사랍은 얄게 하여 하나와 예로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 

다. 天道가 다함이 없고 造化를 헤아릴 수 없 

음을 만약 醫者가 본받는다면 선묘한 쓰임이 

한정이 없을 것이나 이를 oJ름하여 ‘天의 常道

를 본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梅孤高民가 말 

하기를, ‘留織에 몇 呼吸을 머무는지에 대하여 

이러한 말이 있으나 그러나 病에는 樓深이 었 

으니 病이 가벼운 경우는 r內經』에서 말한 것 

처럼 하면 되고, 病이 심한 경우는 聊氣가 盛

하여 %氣가 鐵을 吸入하여 轉鐵도 오하려 어 

려운더l 하불며 억지로 出鐵하는데 있어서야! 

반드샤 그 正氣가 오는 것을 살펴서 서서히 

하여 虛하게 한 후에 出織하면 病氣가 사라질 

것이니 창으로 r內經』어l 말한 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라고 하니 아것이 곧 마음으로 이해 

하는 것이다.”83)라고 하였다. 

83) O楊; 據는 力條反이니 取也라 人之生tl2,에 五
時不同하니 初生은 寫짧兒요 ng笑以上은 옳 
孩요 六歲以上은 寫小요 十八歲以t은 寫少
요 二十以t은 옳밤이요 五十以上은 옳老라 
今量三十以下는 寫少요 三十以上은 寫률이라 
黃帝之時에 七R五τf以上은 寫大요 不滿七R

五;f은 薦小나 今時A之大小는 可以意取之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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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찢之亦然 찢而過此者 得惡火 則骨拍服

i짧 행Uilii過此者 則脫氣

楊·馬·景톰·張·白話解·譯釋은 “刺鍵에 

는 깊이와 시간의 度數가 있고 찢法에는 It±數

와 크기의 度數가 있으며, 刺織에는 補휩가 있 

고 찢法도 또한 補뽑가 있으니 무릇 火로 補

하는 경우는 그 火를 불지 말고 火로 휩하는 

경우는 그 火를 빨리 타게 분다. 血이 實하고 

氣가 獲뺨되고 病이 깊고 살집이 두터운 경우 

는 마땅히 협하고 陽이 哀하고 氣가 住弱하고 

元氣가 虛하고 몸이 虛弱한 경우는 마땅히 補

하여야 하고, 동, 배, 장딴지, 넓적다리와 氣를 

받는 길이 벌고 病勢가 완만한 경우는 마땅히 

크고 않게 하고, 頭面, t:JJ:z와 쇠약하고 어련 

아이인 경우는 마땅히 작고 적게 하여야 하니 

아것이 大찮어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왔法 

에 있어 그 많數를 지나치면 다만 無益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우니 어것이 곧 ‘惡火’

이다. 그러므로 찢法이 적절하지 못하면 뼈가 

따르고 版이 거칠어지고, 刺鍵이 적절하지 못 

하면 j다氣가 뼈에l되니 모두 사랍에게 재앙。l 

된다.”뼈라고 하였다. 

天者는 맹也니 少長小大n인獲之變은 變而不↑효 
하니 以合天웠妙라 此天之常道i:!1에 賢人은 
以意取之호대 妙合其理 故로 티法天之혐’也라 
。,띤; JL人之少長大小服擾는 皆當以心料之니 
i없티 法天之힘’道i:!1라 .景폼’ 刺法大緊는 雖
tml:文rfri'>이나 然이나 人有不同하니 如少者
는 盛하고 長者는 養하고 太者는 廣하고 小
者는 俠하고 DE者는 深하고 慶者는 짧하야 
有不可以--껴l論者 힘(로 當以心擬之라 蓋J;(天
없無짧造化莫IM을 醫當效之 則妙ffl無方여니 
命El업;天之常也라 故로 據孤高a;가 日鐵之留
에 幾np.는 뼈F有是言이나 然이냐 病有행深하 

나 病f행者는 찌n經닫아연 可也요 病甚則~~盛

하야 %氣吸鐵하니 轉鍵尙難이어늘 況彈出乎
아 &!、{양其正氣之來하야 徐fffJ虛然後에 I±;鐵이 
연 病氣斯去리니 닮l不可以經言옳執也라하니 
是QIJ心없之法이라 。張‘ 終始篇에 B刺把人
者는 以秋￥之齊하고 刺擾A者는 以春夏之齊
라하니 是以少長大小빠便를 以心據之하야 量
jt;ijj深族徐니 꺼rr以法天l랴之常也라 

84) 。揚: 잣法도 亦須置A少長大小빠擾니 氣之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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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直譯1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經水가 經服애 相

應하는데에 있어서, 그 經版의 길이와, 깊이와 

水血의 多少가 각각 다르니 어떻게 알맞게 刺

鍵합니까? 

技伯이 대답하기를, 足陽明은 五藏六府의 

海아니 그 版여 크고 血이 많고 氣가 QI盛하 

고 熱이 많다. 깊이 刺鐵하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고 오래 留鐵하지 않으면 협할 수 없으나, 

足陽明의 刺鍵깊이는 6分, 留鐵은 10회 呼吸으 

로 한다. 足太陽은 刺鐵깊이는 5分, 留織은 7 

회 呼吸, 足少陽은 刺鐵깊야는 4分, 留鐵은 5 

회 呼吸, 足太陰은 刺鐵깊이는 3分, 留鐵은 4 

회 呼吸, 足少陰은 刺織깊이는 2分, 留鐵은 3 

회 呼吸, 足戰陰은 刺織깊이는 1分, 留鍵은 2 

회 呼댔으로 한다. 手陰陽經llJJ(은 그 氣를 받는 

걸이 짧아서 그 氣도 빨려 오니 그 刺鐵의 깊 

養와 'A之分τf과 四R흉寒溫과 )ii數多少를 不
可쪼中하야 失於常理라 故로 빠數不足이연 

廠族不樓하고 若過其限이연 火毒入身하야 諸
'i'l't~;빼하고 經’派떠觀하니 名~‘굉火之病이라 
火無善惡、이나 火ii±陽多 故로 名惡火i:!1라 。
罵; 其찢數之多흉도 亦然이니 若찢之而過此 
數者 則非善火요 가,惡火也니 其骨當抗하며 
其願當溫하고 刺之而過此數者는 其氣當脫훗 
라 .景ffi: !lilJ有짧深進速之度하며 찢有밤數 
太小之度하고 刺有補寫하며 찢亦有補寫하니 
凡以火補者는 ffl吹其火하고 以火寫者는 族吹
其火라 血實氣慶하고 病深肉原者-는 宜寫요 
陽賽氣ft;하고 元虛體弱者는 宜補요 背題股解
와 道遠勢鍵者는 宜大而多요 頭面뽑碼와 羅
弱YJJ小者는 宜小而少니 此其大法也라 設不쩌n 
此而찢過其度변 非{옳無益이요 反以害之니 是
惡火也라 故로 찢失其宜則骨뼈뼈溫하고 刺失
其宜則脫빡元氣하니 均致人之天뺏훗라 O張.
찢法亦然이니 若찢而週Jlt法이면 命R팬火니 
則띔·寫之結며 lllH똥之溫야요 刺而週此法 則脫
氣찾라 。白話解‘ ~子빼찢~:I:數的多少와 쨌 
柱的大小에 ill同樣地應該因A而異하야 靈活

運며이요 f써若不辦別'llE狀的虛實하야 --的)!±
數超過了→定的限度면 反而使愚者得到7具有
危害性的惡火니 就會使骨節結쫓하고 血ll@.li!!E
짧라 鐵刺的深度和留針的時間이 超過r→定
的程度연 也會使元氣虛脫하야 造成嚴重的後
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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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모두 2分을 념지 않고 그 留鍵도 모두 1 

회 呼吸을 념지 않는다. 그 年觀의 多少, 身長

의 大小, 體格의 ~E~훨를 헤아려야 하나 天의 常

道를 본받는다고 한다. 꼈法도 또한 그러하니, 

잣法에 있어 표준을 지냐치는 경우는 惡火를 

얻으니 骨이 마르고 服이 거찰어지고 刺鐵에 

있어 표준을 지나치는 경우는 脫氣가 됩니다. 

4. 상황에 따른 적절한 治擾法

I原文1

옳帝 타夫經~-t시、大와 I마j;多 少와 

빼-tt좋漢과 P인ξ종웅~ J.lij밟1) (1);ζ大,I、

흘 ;if옳훌j홍2) 乎잇 가 

l냥伯야 答티共;if,!훨윷f홍3)총는 取共

"''-홍4) (2)싹냐 不甚脫肉1퍼:irL용不흥5)샌」 

라 촬夫I홍ξλ6) (3) 이 痛7) (4) 癡쩌形떠 

脫흉연 훨 (5) ;if1-;{度풀쩨훈잇 가 형~w-0홉 

們#훗〔6) 하야 1용其寒溫盛홍쩌뽑j;니 i윷 

調因i월 (7)쩌찢i;흉8) 샌.나 。1 다 

I校助1

1) 爛之大小; 『太素』와 『甲ζ』에는 ‘閒之大

小’로 되어 있다 

2) 可寫量慶乎; r太素』 • 『周本」 • 『馬註

本4 • r張註本4에는 ‘可寫度量乎’로 되어 

있고, r甲Z띠애는 ‘可以寫度量乎’로 되어 

있다 

3) 其可寫量度者; r太素J • 『馬註本』 • 『類

經a • T張註本』 • 『戀解』어l는 ‘其可寫度量

者’로 되어 있고, 『甲ζ』에는 ‘其며寫量 

者’로 되어 있다. 

4) 取其中度也; 『甲ζ』에는 ‘取其中度者也’

로 되어 있다. 

5) 血氣不養也; r甲ζ』에는 ‘血氣不養者也’

로 되어 있다. 

6) 若夫度之A: 『甲6J에는 ‘若失度人之’로 

되어 었다. 

靈樞·經水에 對한 쩌究 

7) 痛樓; r太素』어1는 ‘橋獲’로 되어 있다. 

8) 寫之쉴也; 『太素』에는 ‘寫貝者也’로 되어 

있고, 『甲ζJ에는 ‘謂之置也’로 되어 있다. 

I字句解l

(1) 觸; 曲뼈, 오금픽 

(2) 中度(중도} : 보통사람의 표준적인 度

數없) 

(3) 度之A(도지인); 計量 즉 측정되는 사 

랍86) 

(4) 網; 消와 通, 앓아없어찰소 

(5) 惡、: 何&, 어 쩨오 

(6) 審切領們按; ft波 • 白話解는 “切은 -tr::i 
를 진맥하는 것을 말하고, 領은 RI홉를 

딴지는 것을 말하나 대개 經服의 크고 

작음과 皮庸의 두터움과 앓옴은 -t部와 

R部애서 헤아려야 한다. 딴약 때肉의 견 

고하고 취약함과 텅어리 살의 크고 작음 

은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눌러보지 않으 

면 알 수 없다.”87)라고 하였다. 

(7) 因適: 상황에 맞게 적 절히 쳐료함88) 

I較註1

[24) 團之大小

月波는 “『甲Z』에는 ‘뼈’字가 ‘閒’字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8.5) .景톰: 中度는 言中人之常度也라 O張: 中度는 
謂適其中 而옳度之正it!.라 。白話解; 身材適

中者 O譯釋: 中等身材

86) 。白話解; 被衛量的A .譯釋; 被計量的A

87) .月波; 切은 謂該τf口요 0좁은 謂領RJ훨니 蓋
*얻~之大小와 Y훌之原藏은 當;rR!l'.之요 如
肉之堅뼈와 뼈之大小는 非--뼈按。l연 不
能知之라 O白話解; 所以必須뼈過’子細的쓸察 
이니 切其τf口眼象하고 續經I얘定t位하며 
廳模皮!훌和按壓!Ill~성하야 以判別他的原演堅

뼈라 

88) .景훤 困氣情하야 適其宜라 Oft波; 因其各所
適이라 。白話解; 因人適宜라 O譯釋: 因A

制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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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察】

‘뼈之大小’에 었어, ‘n없’字는 문맥상 ‘弼’字가 

옳다. 

[25] 其可짧是度者 取其中度也 不甚脫肉而

血氣不흉也 若夫度之人 햄覆而形肉脫者 惡可

以많-꿇刺乎 審切O휩們按 視其寒溫盛흉而調之 

是펌困適而烏之員也 

楊·馬·景않·張은 “ ‘中度’는 보통사랍의 표 
준적인 수치를 말한 것이다. 심하게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氣血이 심하게 養弱하지 않은 경우 

는 보통와 방법을 쓰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심 

하게 수척하고 살이 빠진 경우는 정혜진 수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랴므로 반드시 마땅히 

자세히 切·備·換하여 그 盛흉어l 따라 잘 조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것은 다만 後

學을 위하여 규칙을 설정한 것일 뿐이고, 氣의 

虛實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반드 

시 마음으로 헤아려 행하는 것이다 야것이 곧 

1힘을 治緣하는 참된 비결이다.”%)라고 하였다. 

[I한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經版의 大小와 血

89) •:Pt波‘ 甲Z」엔 R뼈f'F閒하니 是라 
90) O楊; 마1fif_者는 非唯따七R五τf하야 以寫中度

요 亦取RE~힐寒溫盛養處其適者하야 以寫中度
라 七R五τf人은 짧中度者하야 量定이라 0 
馬; lit뜸A之쩌不脫하고 血氣不훌者는 可tJ‘
liff한I띠鐵꼈之요 反此者는 띠不可度量而止可 

쐐治也라 .景 /jj: 中따는 言中A之常度tl1라 
其Jiil써不쫓脫하고 氣血不甚養者는 乃ll]'앓常 

法之準則이요 若J!Jl體햄而形肉脫이면 不得以
程l효fliJ!ft. tl1 故로 必當審切짧授하야 隨其盛흉 
而환調之랴 然WJ上文所공者는 特짧後學設規 

*건耳요 rm因氣↑하하야 適其宜는 必出於心하야 
뺑於手라 j때得病治之헐밟롯라 O張. 6담細公 
이 B適은 從也요 d좋은 正也라 夫天關西北하 
고 地떠東南하니 至高之地엔 쪽氣常在하고 
~下之地엔 秋氣常在 而人亦應之라 是以로 
7i方之民이 有뺑理微理ij(I!ij:iJl양複之不同 故로 
可寫nu릎者는 取其대j度tl1라 中度者는 팅p~휠而 

不甚脫쩌하고 雖弱而血氣不쫓니 是調i행其며 

而폈度之正{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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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多少와 피부의 j흥藏과 에L肉의 堅뼈와 觸肉

의 大小를 어떻게 헤야렬 수 있습니까? 

뼈fa 이 대답하가를, 그 헤아렬 수 있다는 

것은 그 중간 값을 취하는 것이니 심하게 살 

이 빠진 것도 야냐고 血氣도 흉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측정할 사람이 수척하고 몽의 

살야 빠졌으면 어떻게 刺鐵할 수 있습니까? 

切, 備, 們按하여 그 사람의 寒溫과 盛養를 살 

펴서 조절하니 이것을 깡황에 맞게 적절히 치 

료하는 방볍이라고 합니다. 

IV. 意、 譯

1 자 
〈그 

黃帝째서 l技伯에게 물으시기를, 인체의 十二

經版은 밖으로 十二經水와 상합하고 안으로 五

藏六府에 이어지고, 十二經水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각각 다르고 五藏六府의 위치의 

높낮음과 크기와 水뤘을 받아들이는 용적도 또 

한 다른데 어떻게 相應하며 그리고 經水는 물 

을 운행시키고, 五藏은 神氣랬陳을 모아서 간직 

하고, 六府는 水觀을 받아들여 소화시쳐 精微한 

氣를 化生하여 전신으로 布揚하고, 經服은 血을 

받아 전신을 週行하여 이렇게 각각의 작용이 

틀리는데, 어떻게 相合하여 치료합니까? 刺鍵의 

깊이와 뜸의 Jlf:數를 틀을 수 있겠습니까? 

l않伯이 대답하기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 

늘은 지극히 높아 헤아릴 수 없고 땅은 지극 

히 넓어 헤아렬 수 없마는 것이 이것을 말하 

는 것엽니다. 더욱이 사람은 天地의 사이에서 

살아가니 이런 하늘의 높어와 땅의 넓이는 사 

람의 능력으로는 헤야렬 수 없는 것입니다 만 

약 무룻 8.R정도의 키를 가진 보통사랍은 신 

체가 있으니 밖으로는 눌러보고 어루만져 알 

수가 있고, 그 죽었을 때에는 解制하여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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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습니다. 그 五藏의 견고하고 취약함과 

六府의 크고 작음과 顆氣의 많고 적음과 服의 

길고 짧음과 血의 맑고 탁함과 氣의 많고 적 

음과 十二經의 氣血多少에는 모두 일정한 標

準數植가 있으니, 칩과 뜸으로 병을 치료하여 

각각 그 經版의 氣運을 조절할 때에도 참으로 

일정하게 그것과 相合하는 數碩가 있습니다. 

2장1 절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설명을 들 

으니 듣기에는 그럴 듯하나 마음속으로 이해 

되지 않으니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l많伯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랍이 天地와 

하나가 되어 陰陽에 氣에 相合하는 것이니 살 

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足太陽經은 多血少氣

하고 六府는 모두 獨하나 勝跳의 水는 흘로 

맑음(淸)으로 足太陽經이 말은 淸水와 相合하 

고 안으로 勝%에 이어져 水道를 節通합니다. 

足少陽은 少血多氣하고 모든 陽이 潤하나 擔

은 中精의 府로 흘로 맑은 것을 받으므로 足

少陽經이 여러 물길을 받으나 맑은 情水와 相

合하고 안으로 願에 이어집니다. 足陽明은 多

氣多血하고 몹가 五藏六뼈의 海가 되고, 陽明

이 中土에 위치하여 萬物이 모여들고 또 水顆

의 海가 되므로 足陽明이 땅을 둘러싸고 모든 

물이 합쳐지는 海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몹에 

이어집니다. 足太陰은 多氣少血하고, 牌는 中

央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灌i없하므로 사방으로 

灌灌하는 湖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牌에 이어 

집니다 足少陰은 少血多氣하고, 賢이 天一의 

水를 주관하여 生氣의 근원이 되고 위로 숨구 

멍에 상웅하여 呼吸을 주재하므로 發源하는 

곳이 天息(하늘의 호홉)인 @水와 相合하고 안 

으로 賢에 이어집니다. 足願陰은 多血少氣하고, 

모든 강이 모두 동쪽으로 흐르나 爛水는 동쪽 

으로부터 오므로 東方의 딴木인 足願陰와 相合

하고 안으로 府에 이어집니다. 手太陽은 多血

靈樞·經水에 對한 빠究 

少氣하고, 小陽이 뿜의 水被을 받아 담아들여 

勝跳으로 보내주니 手太陽이 海水로 들어갔다 

가 堆i四에 들어가는 港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小陽에 이어져 水顆이 변화하여 생긴 權햄중에 

탁한 부분을 大陽으로, 맑은 水被을 勝麻으로 

보내주는 泌別淸潤을 합니다. 手少陽은 少血多

氣하고, 少陽이 君主의 재상이 되어 陰陽이 서 

로 합하므로, 手少陽經이 心에 해당하는 濟水

와 합쳐지는 짧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三魚에 

이어집니다. 手陽明은 多血多氣하고, 大陽은 水

顆을 傳道하여 濟泌別l't하고 .멜陽은 열두 번 

굽이쳐서 勝Wt으로 慘入하므로 手陽明經이 萬

里를 굽이쳐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水

와 相合하고 안으로 大陽에 이어집니다. 手太

陰은 多氣少血하고, 師에 屬하고 뼈는 廳服의 

덮개가 되니 그 經服이 가장 높고 百빼을 朝會

하므로 4대강의 으뜸이고 가장 긴 黃河와 相合

하고, 또 뼈는 乾金에 속하여 天을 주관하여 

水의 生源이 되므로 手太陰經이 乾의 위치로부 

터 와서 千里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치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강물이다는 黃河와 相合하고 

안으로 뼈에 이어집니다. 手少陰은 少血多氣하 

고, 밖으로 心은 君主의 官이어서 흘로 존귀하 

므로, 手少陰經이 잠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 

주 끊어져 모습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폰귀하 

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를 차지하는 濟水와 相

合하고 안으로 心에 이어집니다. 手心主는 多

血少氣하고, 血은 神氣로 陰 중에 맑은 것이니 

心이 주관하는 바이고 手願陰心包絡과 합해져 

經服의 가운데를 운행하니 두 障水가 흐름을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手心主가 障水와 相合하 

고 안으로 心包에 이어집니다. 

2장2절 

이 五藏六府와 十二經水는 밖으로는 源없이 

있고, 안으로는 이 源꼈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 

가고, 또 바다로 흘러간 물은 비가 되어 源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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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 안팎으로 서로 관 

통하여 고리의 끝이 없음과 같이 순환하니 사 

람의 經派도 또한 그러합니다. +=經服이 起

始하는 것이 곧 밖으로 源쟁이 있는 것이고 

府에 絡하고 藏에 屬하는 것은 바다에 들어가 

는 것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十二經服

의 순환이 手太陰뼈經으로부터 시작하여 足願

陰따經에 이르고, 다시 手太陰뼈經에서 시작하 

는 것이 곧 안팎으로 서로 관통하여 고리의 

끝이 없음과 같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天은 가 

볍고 맑아 위에 있으므로 陽이 되고, 地는 무 

겁고 탁해 아래에 있으므로 陰이 됩니다 그러 

므로 허리 이상은 天에, 허리 이하는 地에 相

應합니다. 그러므로 업 • 擔 • 勝ID\;의 세 經版은 

모두 머리로부터 발에 이르러 허리 이하의 陰

에 속하는 下破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하는 

海水 이북의 海水, 1뽑水, 淸水는 陰이 되고, 

牌 • 따 • 뽑 세 經Ii은 모두 陰에 속하는 下破

와 陰에 속하는 內삐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

하는 湖水, 爛水, 't/J.水는 |陰中의 陰이 되고, 

뼈 · 心 · 心包 세 經Ii은 陽에 속하는 上뼈와 

|陰에 속하는 內뼈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하 

는 河水, 濟水, 障水는 陽中의 陰이 되고, 小

|陽·三傳·大陽 세 經M은 陽에 속하는 上破

와 陽에 속하는 外뼈~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

하는 洗水, 傑水, 江水는 陽中의 太陽이 됩니 

다. 이것은 중국 한 구역의 陰陽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나 인체와 相合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자연계가 相應하기 때문입니다. 

3장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經水가 經版에 

相應하는데에 있어 그 길이와 깊이와, 水血의 

多少가 각각 다르니 어떻게 알맞게 刺鐵합니까? 

l밟ff'.I 이 대답하기를, 足陽明은 五藏六府의 

悔이니 그 !派이 크고 血이 많고 氣가 l!:E盛하고 

熱이 많다. 그러므로 足陽明經을 刺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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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이 刺鍵하지 않으면 !IB氣가 흩어지지 않 

고 오래 留械하지 않으면 %氣를 협할 수 없으 

니, 足陽明의 刺鍵은 6分의 김이로 하고 留鐵은 

10呼로 한다. 足太陽은 刺鍵깊이는 5分, 留鍵은 

7회 呼吸으로 하고, 足少陽은 刺織깊이는 4分,

留鐵은 5회 呼吸으로 하고, 足太陰은 刺織깊이 

는 3分, 留鐵은 4회 呼吸으로 하고, 足少陰은 

刺鍵깊이는 2分, 留鍵은 3회 呼吸으로 하고, 足

願陰은 刺鐵깊이는 1分, 留鍵은 2회 呼吸으로 

한다. 手陰陽經版은 뼈에 가까이 있어 氣를 받 

는 길이 가깝고 또한 經版이 備行하는 通路에 

있어 JJJL肉이 짧고 t位가 얄기 때문에 服氣의 

運行이 또 비교적 신속하니 刺鐵하는 깊이도 

모두 2分을 넘지 않고 留針도 또한 1회 呼吸을 

넘지 않습니다. 刺法의 큰 줄기는 비록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사랍마다 다른 바가 있으니, 

臨皮에 있어서는 다시 病人의 年觀과 身長과 

體質의 형융弱RE~혈와 得氣의 有無를 살펴서, 正氣

가 적은 것은 l!:E盛하게 하고 %氣가 『E盛한 것 

은 쇠약하게 하고 병의 부위가 큰 것은 넓게 

하고 작은 것은 좁게 하고 살씬 사람은 깊이 

刺鍵하고 마른 사람은 얄게 刺鍵하는 동의 다 

른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運用해야 하니, 

이것을 말하기를 天의 常道를 본받는다고 합 

니다. 刺鐵에 깊이와 시간의 數順가 있듯이 찢 

法에는 빠數와 大小의 수치가 있으며, 刺鐵에 

補협가 있듯이 꼈法도 또한 補鴻가 있으니, 만 

약 이를 알지 못하고 꼈法에 그 數植를 지나 

치면 다만 무익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 

인체에 危害를 주는 火를 얻으니 뼈가 마르고 

服이 거칠어지고, 刺織에 있어 표준을 지나치 

는 경우는 正氣가 消純됩니다. 

4장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經服의 크기 

와 血의 多少와 피부의 1享演과 llll肉의 堅服와 

뼈肉의 크기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Jlifl빔이 대답하가를, 그 헤아릴 수 있다는 것 

은 보통사랑의 보편적인 수치를 取하는 것야니 

심하게 살이 빠진 것도 아나고 血氣도 虛養하 

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경우는 보통의 鐵찢 법칙 

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측정할 

사랍이 수척하고 몸의 살아 빠졌으면 어떻거l 

標準數植로 刺鍵할 수 있겠습니까? 정해진 數
碩를 고집해서는 안되고, 자세히 #口를 진액 

하고, R庸를 만지고, llll肉의 견고하고 취약함 

과 크고 작음을 어루만지고 눌러보아 그 사람 

의 寒溫과 盛養를 살펴서 조절할 것여니 아것 

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病을 治擬하는 참된 방법이 됩니다, 

V. 結 語

본편에서 언급한 十二經版과 十二經水의 相

應、關係는 各家의 註釋이 相異하고 아로 인핵 

그 內容을 완전히 理解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 

이 있다. 白話解에서는 “이는 擔環이 끝없는 

整體觀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認識에 바탕 

을 두었으면, 여기에 나온 十二經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十二經服에 매합하는가 하는 문제 

에 있어서는 자세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十二經水

와 十=經服의 相合관계는 그 당시의 中國地

形, 그 중에서도 강물에 맞추어 한 것이고, 절 

대적인 것은 아니냐, 기타 다른 韓國· 日本·

美國 둥에서도 여러 강올 가지고 十二經水라 

부르고 十二經服과의 相合을 이야기할 수 있 

는 것이다. 다안 中國은 西北쪽이 높고, 韓國

은 東北쪽이 높은 것과 같은 지역적으로 차이 

점이 었으니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할 젓이다. 

또한 본편에서는 일반적 상황에서 十二經服

에 따른 刺鐵깊이와 留線시간약 標準數{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절대적인 기 

준이 아나니, 白話解에셔는 “본편은 각각 經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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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의 깊이와 遠近으로 불길의 깊여와 遠近

의 區別이 있는 것에 대웅하여 刺織 깊이와 

留織 서간을 나누었으니 이것이 본편에서 특 

별히 열두 강을 들어 經服에 비유한 중요 목 

적이다. 일반적으로 人體 각 부위의 皮肉範骨

과 刺鍵 깊이는 원래 일정한 比例가 있다. 예 

를 들어 中院fr-과 環짧커 풍은 Wt肉 깊숙이 

있으므로 당연히 長針으로 깊이 刺鍵해야 하 

고, 少商fr-과 百會'!\ 동은 1!111처이 앓은 곳에 

있으므로 당연혀 短針으로 얄게 刺鍵해야 한 

마 이로써 알 수 있으니 본편에서 말한 각각 

經服의 刺織 깊이는 몇 푼이고 留鐵시간은 몇 

呼吸에 해당한마는 標準은 주로 비록 이것여 

-般的 상황에 있어 經服의 深밟遠近과 刺鐵

깊이의 比例를 설명한 것이나, 다만 臨皮에 있 

어서는 다시 病人의 年敵과 身長과 體質의 형용 

弱ne!覆와 得氣의 有無를 살펴서, 적은 것은 l!f 

盛하게 하고 l!f盛한 것은 쇠약하게 하고 병의 

부위가 큰 것은 넓게 하고 작은 것은 좁게 하 

고 살첸 사랍은 깊이 하고 마른 사람은 알게 

하는 동에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運

用해야, 치료가 지나쳐셔 생기는 醫據事故와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치료효과의 감소를 피 

할 수 있다,”91)고 하였다. 즉 十二經服에 따른 

91) .白話解; 本節은 以各經版位置的짧深遠近으 
로 等千是河流有밟深遺近的區別一樣하야 所
以分別指出了針刺的짧深程度和留針時間的久 
暫等等하니 這也是本篇特別顧出了十二河流來
比혜經服的主要目的이라 一般的說이면 A體

各部的皮肉鏡骨和針刺的짧深는 原是有一定的
比例的이라 例如中院環跳等핫은 多tEIJJl~염深 
部 故로 宜長針深刺하고 少商百會等꺼은 位
늑f)Jll肉뽑傳之處 則宜短針짧刺라 由此可見이 
나 本節所說各經應該針幾分留幾U乎的標準은 

主要雖是就一般的情況來說明짧服深짧遠近和 
鐵刺深度的比例나 但在臨1*上엔 仍當結合病
人年敵的少長과 身材的大小와 體質的銀~HE
慶와 和針刺感應的有無等方面하야 根據少者
盛하고 長者흉 大者廣 小者썼 HE者深 覆者뺑 
等不I司情況하야 去靈活掌握運用이라야 才liJ
避免太過則造成醫鷹事故와 不及則難以獲得預

期힘!癡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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刺鍵深많와 留織時問의 기준은 標準的인 사람 

에 대한 數個이며 환자의 HE擾, 身長, 年觀 둥 

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해야 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 

하지만 현재 臨皮에서 일률적으로 留械시간 

을 20분내지 30분으로 하는 것은 본편의 내용 

에 의하면 오히려 氣를 소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手經服의 留

織시간을 足經II보다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편에서 考察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外可度量切備’는 ‘外生可度量切備’로 고치 

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2. ‘外有源꼈而內有所짧’에 있어, ‘外有源꼈’ 

은 經版이 起始하는 것이고, ‘內有所票’은 經II

이 魔뼈에 絡屬하는 것이다‘ 

3. ‘熱맘’은 陽熱이 왕성하다는 生理的 특정 

이다. 

4. ‘其受氣之道近 其氣之來흉’은 手經服의 

길이가 짧고 또 빠에 가까이 있어 經版이 氣

를 받는 길이 짧아 시간이 적게 걸리고 이것 

이 곧 빠른 것이다. 

5. ‘뼈之大小’에 있어, ‘뼈’字는 ‘閒’字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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